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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칼럼

북극해항로 동향과 대응전략

‘장보고기지 건설’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통과
대한민국 남극운석 탐사 발자취 5년

Focus

2012 전국극지순회전시회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25차 월동대원들
극지 전문 수중 다이버 라승구 씨

극지탐험

2012 베링해협 횡단 탐험대

연구리포트

다산과학기지에서 볼 수 있는 북극식물





04 극지칼럼｜북극해항로 동향과 대응전략

  북극해를 통한 상업적인 운항이 본격화된다

06 특별기고｜북극 다산과학기지개설 10주년

 북극, 노르웨이 그리고 대한민국

68 KOPRI News

73 KOSAP News

14 특집1｜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현황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만장일치 통과

18 특집2｜대한민국 남극운석 탐사 발자취 5년
 ‘우주 DNA’ 운석 연구는 첨단과학 그 자체

28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남극 세종과학기지 제25차 월동연구대원들
 세종기지는 우리가 지킨다!

32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극지 전문 수중 다이버 라승구 씨
 남북극 바닷속을 3D 영상으로 만드는 게 꿈

34 이 극지인｜85 한국남극관측탐험대 허욱·허정식 대원
 “여기는 정상! 남극 최고봉이다”

38  세종기지 이야기｜블리자드
 블리자드가 불 땐 냉동고 안이 더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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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같은 유빙… 생사를 걸고 횡단했다

50  아라온호 365일｜스파르타호와 정우2호 긴급구조
 아라온호, 남빙양 조난어선 대구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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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Q&A

75 Puzzle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으

면서 북극해 연안 국가를 비롯해서 중국, 독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북극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극해 

지역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 

NSR)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간의 해상 통과수송과 접근이 훨

씬 용이해진 북극해지역의 자원개발 분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류비용 대폭절감… 수송거리 40% 줄고 10일 단축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기존의 수에즈운하로 

가게 되면 거리가 2만 1,000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북극해항로

를 이용하게 되면 1만 2,700킬로미터로 수송거리가 40% 줄고 

수송기간도 10일 이상 단축되므로 북극해항로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간의 상업적인 수송이 가능해진다면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므로, 앞으로 북극해항로가 잘 

활용된다면, 분명 이는 해운물류 분야에 큰 혁명을 초래할 것

임에 틀림없다. 

북극해항로 통과 수송과 더불어 현재 북극해에서의 자원개

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북극

해 자원개발로 생산될 자원의 해상수송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전망이다. 2010년 9월 40여년에 걸친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바렌츠해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고 양국간 바렌츠해 및 

북극해 자원개발협력 협정이 체결되면서, 북극해 북서부 지역

에서의 자원개발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자원의 해상

수송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2016년 

야말반도에서의 액화가스 생산을 목표로 자원의 원활한 수송

을 위해 북극해항로 관련 인프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08년 이래 수년간에 걸친 북극해항로 시범 항해에 이어 

2011년은 NSR 상업운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환기로 평가

된다. 2011년은 북극해항로를 경유한 통과수송 횟수가 급증한 

해이다. 2010년에는 4회의 NSR 통과수송이 있었으나, 2011

년 34회에 걸쳐 총 82만톤의 통과수송이 이뤄졌다. 실제 2011

년 북극해항로 운항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최근 수년간 북극해항로 경유 통과수송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첫째, 러시아 북극해 북서부지역 자원의 아시아시장으

로의 수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의 수송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08년에 승인된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서 잘 드러나듯이, 아시아시장으로 북극해의 자원을 수

출하려는 러시아의 북극전략은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수입으

로 중국 동북부지역의 경제부흥을 꾀하려는 중국의 북극전략

과 잘 부합된다. 둘째,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러시아 정부 차

원의 실험운항이 수차례 실시되었다. 2011년 8월말에는 러시

아 해운회사인 Sovcomflot사의 Suezmax급 탱커가 북극해 

심해항로를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컨덴세이트 수송에 성공하

여 NSR을 통한 대규모 자원수송에 어려움이 없음을 외국 선

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미 오랫동안 

북극해 항해 경험을 축적해온 러시아와 북유럽 해운회사들의 

운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이미 북극해 운항에 적합한 

내빙선박과 쇄빙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극해 운항 관련 

타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     극지칼럼 북극해항로 동향과 대응전략     ｜     글 홍성원 영산대학교 글로벌물류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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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극해의 움직임에 부응하여 북극해항로의 동쪽 끝

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극해를 통

한 해상수송과 북극해의 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2011년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북극해항로를 통해 석유제

품을 거래한 3건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선사

들은 독자적으로 북극해항로를 운항한 경험이 없다. 

북극해항로 상용화와 북극해 자원개발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선사 및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적선사의 북극해항로 시범운항을 준비 중에 있다. 러시아의 

북극해 항해 관련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아직 북극해 운항기

간이 짧아서 선사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북극해항로를 통한 

국적선사의 실험운항은 분명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

는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북극해항로 상의 실험운항에 참여함으로써 극지 운항 경험

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고, 북극해 자원개발로 인한 자원 수송

물량이 급증하게 되는 2016년 전후 시점에 자원 해상수송에 

국적선사가 참여할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민간 차원의 수익성 분석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분명 북극해 

운항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없이 

어떻게 북극해 해상수송과 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틈새시장

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북극해 관련 최근 수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국내외 활동의 

결과인지, 아시아에서 한국이 매우 활발하게 북극해 운항 준

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이 간간히 들려온다. 그렇지만 북극해 

자원개발 동향과 북극해항로의 향후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아

직 한국의 역량과 입지는 약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북극해 항해가 가능한 내빙선박, 쇄빙LNG 수

송선, 시추선, FPSO 등의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북극해 진출 관련 정보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한 상태이므로 북극해 진출을 위

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업체와 해운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

구된다.  

북극해는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전략적인 

지역이다. 북극해항로의 상용화와 북극해 자원개발 참여 등의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 잠재력과 중요성 또한 

매우 큰 사안이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 관련 정보와 북극해항로 운항 경험을 지속적

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지역의 변

모된 위상과 북극해항로의 향후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해서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시점이다.

북극해를 운항 중인 LNG선. (출처 : barentsobser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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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노르웨이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피오르

드 해안과 함께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

한 아문센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지난 2011년은 노르웨이인 극지탐험

가 아문센의 남극점 정복 100주년이었

다. 이에 앞서 북극탐험의 최선봉에 섰

으며, 박애주의자로서 노벨평화상을 수

상한 난센 탄생 150주년 기념식이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하랄 5

세 국왕 참석 하에 각종 행사와 함께 성

대하게 열린바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와 남극, 북극 등 극

지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

로 밀접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지금도 노르웨이 국민들의 북극

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지대하다. 노르

웨이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과 함께 

북극해 연안국이자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8개 정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미

래 우리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북

극권의 환경보전, 원주민의 권리보호와 

북극 자원의 친환경 개발 문제 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북극이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북극 빙하가 빠

른 속도로 녹고 있어 환경보호 측면에

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역

설적으로 북극 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고, 각국의 북극에 대한 

관심 또한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 측 통계에 따르면, 북극 내 

석유 매장량은 약 2,500억 배럴로 추산

되어,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세계 원유 

매장량의 1/4에 상당하며, 천연가스는 

약 80조㎥로 전체 세계 매장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양의 

석탄,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금속 광물

도 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빙하가 사라지면 북극자원 뿐

만 아니라, 항해, 어업에도 큰 변화가 따

르게 된다. 북극해를 이용하게 되면 유

럽에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로 가는 항

해 거리와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북극 빙하의 해빙은 자

원개발과 북극항로 이용이라는 기회의 

창을 열어 주는 동시에 환경 보전과 원니알슨 기지촌에 도착한 이병현 대사.

노르웨이 그리고 대한민국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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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 보호 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기에, 북극 문제는 이제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들만의 문제이기 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르웨

이의 북극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

기로 하자. 노르웨이는 북극탐험의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

극정책을 주요외교 정책 중 하나로 삼

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북극정책 집대성한
백서 발표

이러한 배경 하에 스퇴레 외교장관은 

2011년 11월 자국의 북극정책을 집대성

한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북극정책 

백서에서 스퇴레 외교장관은 북극정책

은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결합된 정책

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의 참여와 

함께 민·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몇 년간이 아닌 세대 차원의 장기

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정책

이라고 강조하면서, 북극정책의 4대 목

표를 설정하고, 북극 정책 추진 관련 7

가지 중점 분야 및 구체적 조치를 발표

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 정책의 목표로 

①북극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예측가

능성 확보, ②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에 기초를 둔 통합 에코시스템의 

확보, ③국제협력 및 국제법질서의 강

화, ④고용, 가치창출 및 복지 기반 강화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아울러 북극 정책

의 7가지 중점 추진분야로는 ①바렌츠 

해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②에너지 자

원, 어족자원, 신항로 개척 등을 통한 가

치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 ③환경보호

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제 구

축과 북극지역 국가뿐 아니라 북극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④북극 항로를 통한 아시아-

유럽-북미 해운 화물 증가에 대비한 인

프라 구축 및 관련 규범 정립, ⑤기후변

화 연구관련 국제적 주도 역할 수행, ⑥

북극이사회 등을 통한 주도적 지역협력 

역할 수행, ⑦군사전략적 이해가 상이한 

북극지역 내 안보 확보, 특히 러시아와

의 신뢰 구축 등을 들고 있다. 

북극을 위요한 국제협력 관련, 스퇴

레 장관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북극

이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던 북극과 멀

리 떨어진 국가들이 최근 북극이사회 

가입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이들 국가들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

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북극의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의 정규 옵서버 국가 확대 문제에 대하

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노

위 노르웨이 해양 영토.
아래 니알슨 과학기지촌의 아문센 동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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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가 의장국을 맡고 있던 2009년 4

월 북극이사회의 임시(ad-hoc) 옵서버

로 가입했다. 그리고 현재는 정규 옵서

버 국가 가입을 추진 중이며, 노르웨이

는 우리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양국 간 극지 분야 우호협력 
강화해 나가야

노르웨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스

발바르 군도에 북극다산과학기지를 모

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쇄빙선 아라온

호 운항을 통하여 극지 연구 활동을 적

극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해운 강국

이자 유럽과 교역이 활발한 국가라는 

인식하에, 한국과 같이 북극에 대한 지

식뿐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

들이 북극이사회에 참여, 기여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북극관련 한-

노르웨이 협력 또한 매우 순조롭다. 지

난 5월 서울에서  최초로 양국 간 북극정

책 관련 양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서

울 회의에서도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 과학 연구 활동, 북극해 항로 

이용 등 제반 이슈에 있어 협력적인 자

세를 견지한 가운데, 자국의 북극 정책 

및 입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양국 

간 극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

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지역이 약 1,400만

k㎡에 이를 만큼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

에, 장차 현실로 다가 올 지속가능한 친

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협력

이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

다도,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 북극 관련 기여 의지와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 

다산과학기지 연구 활동을 날로 강화시

켜 나가고 있으며, 남극에 제2연구소 건

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

라를 아주 매력적인 북극 정책 협력 파

트너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그간 양국이 경제, 통상 분야에

서 쌓아 온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도 북

극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국은 

산업구조상 조선, 해운, 해양 플랜트 부

문에서 훌륭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진 해양시스템 공학 기

술을 축적한 노르웨이와 세계 최대 규

모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북극 지역의 친환경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 협업에 있어서 윈-윈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이다. 

아울러, 양국 모두 미래 북극 항로 이

용을 대비하고 있는 것도 궤를 같이 하

고 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

계 극지방 운항용 선박(ice enforced 

ship)의 70%를 생산하는 등 기술과 경

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올 여름 북극 항

로에서 시험 운항을 계획할 정도로 선

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시장경제와 민

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

으며, 이는 유엔이나 다자기구에서 상

호 협력 관계가 다져지면서 확인되었

다.  아울러 지정학적으로도 양국은 패

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견국가(Middle 

Power Country)로서, 국제사회에서 새

로운 국제 규범을 창출할 때 여타 회원

국들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관할권의 경계 획정에 

민감한 해양법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환

경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이다. 

북극 관련 양국 협력도 결국 친환경 문

제로 귀결된다 하겠다. 양국이 공유하

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북극으로까

지 연결되길 기대한다. 우리 대통령께

서 추진 중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GGGI) 국제기구화 프로세스에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참여키로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한-노르웨이 양국은 정치, 경

제, 통상, 환경 등 제 분야에서 우호 및 

실질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

전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최근 북극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과 정

책 공조 등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어 나

갈 것으로 확신한다. 마침 올해가 북극 

다산과학기지 설립 10주년이기도 해, 

우리로선 금년을 북극의 해로 삼을 만

도 하다.

끝으로 북극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

지는 자명하다. “꿈이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북극으로 오라!”

제플린 대기관측소에 오른 이병현 주 노르웨이 대사
와 킴홀멘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부소장.



2012 봄
 + 여

름

북극은 천연의 대기권, 지권, 수권, 빙

권, 생물권으로 구성된 과학 실험장으

로서 지구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여 환경연구의 척도 역할을 한다.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사회

의 이목이 북극(해)에 집중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

화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원개발, 항로개척의 가능성 등 새로

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2년 4월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개소

우리나라의 북극 연구는 1990년대 초 

기초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1999년 중

국 쇄빙선 ‘설룡’호에 편승해 베링해와 

척치해 해빙의 미세조류와 식물플랑크

톤을 채집하면서 첫 현장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남극 연구에 이어 우리나라는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네덜란

드 그로닝엔에서 개최된 국제북극과학

위원회(IASC)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가로 

가입하고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

면서 본격적인 북극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산과학기지는 노르웨이령 스발바

르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위치

해 있으며, 니알슨에는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중

국, 인도 등 11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이

다. 기지촌의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수는 노르웨이의 국영회사인 

킹스베이사와 계약에 의거, 임대하여 

사용되므로 경제적인 기지 운영이 가

능하다. 기지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은 

없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원하

는 기간에만 체류하며 현장조사를 수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산과학기지 및 주변지

역을 중심으로 북극대기 관측, 북극진

동 연구, 저온 적응 생물 연구, 북극권 

동토층의 환경변화 연구, 북극조류의 

다양성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

고 있다. 특히, 현재 북극(해)연구는 개

별 국가단위의 연구보다는 국가 간 협

력체제에 기반을 둔 다자간 국제공동연

구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EU의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

업인 북극 스발바드를 거점으로 한 국

제공동관측 연구사업(SIOS), 그린란드 

빙하시추 프로그램(NEEM) 등을 통하

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동대응에 적

극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북극연구 관

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북극과학

최고회의(ASSW)’를 우리나라에서 개

최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충은 

물론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 

다산기지,
우리나라 북극 활동의 중심

북극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한 우리나라 대표단.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 네 번째가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다섯 번째가 이홍금 극지연구소장, 여섯 번째가 이병현 주 노르웨이 대사. 



｜     Gallery ‘NOMADIC REPORT 2012’ 지상전     ｜     사진 남극연구체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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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현실의 공간에서 출구를 찾다

위 얼음의 역사성/광모
아래 남극식물/김주연

오른쪽 유빙 위에서 휴식 중인 펭귄/박홍순



극지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가를 대상으로 남극연구체험단을 선발, 지난해 12월 세종과학기

지에서 머물면서 남극의 자연환경은 물론 남극 연구활동과 월동대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험단에 선발된 예술가들은 귀국 후 남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르코미술관에서 ‘NOMADIC REPORT 2012 

<Salida>’전시를 개최했다. ‘Salida’란 스페인어로 ‘출구’란 뜻. 과학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형태로 남극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당시 전시된 작품들을 선별하여 지상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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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 위 남극일기/박홍순
왼쪽 페이지 아래 세종기기 근처의 가야봉 가는 길에 바라본 바다/박홍순
위 마리안소만/김승영 
아래 왼쪽 내 존재 티끌의 무대(영상 스틸 컷)/조광희 
아래 오른쪽 얼음 한 조각 기포(영상 스틸 컷)/조광희



｜     특집1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현황     ｜     글 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 실장 사진 극지연구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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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만장일치 통과
2014년까지 완공…남극 기지 2곳 가진 9번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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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11일 오스트레일리아 호바트에서 열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장보고기지에 대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공식 동의를 획득한

우리나라는 기지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14년까지 장보고기지가 건설되면 남극에 기지 2곳을 가진 9번째 국가가 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전경.

2012년 6월 11~20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35차 남극조

약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포괄적환경영향

평가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2014년까지 기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이 계획대로 순

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극은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남극환경보호

의정서 제2조)으로 과학활동을 통해서만 각국의 입지를 강화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에서의 

과학 활동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남극사회에서 입지 강

화를 위해 방안 운영을 모색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제2의 과

학기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ATCM에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만장일치 통과

우리나라는 2006년-2008년에 5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

고 답사를 하였으며, 2010년 남극시즌에 서남극 케이프벅스

(Cape Burks)와 테라노바만(Terra Nova Bay)에 대한 1차 정

밀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개최된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기지 건설을 위한 최종 후보지로 테라

노바만을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6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

최된 제3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기지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6월에는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기지명칭

을 “남극장보고과학기지”로 확정하였다. 11월에는 설계와 시

공 일괄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2011년 남극시즌에는 테라노바만에 대한 제2차 정밀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그해 6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포괄적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독일, 러시아, 미국 등 다수의 당



사국들이 기지건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소각기 

설치와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일부 보완 요청이 있었다. 

2012년 남극시즌에는 제3차 정밀조사와 보완 요청을 반영

하여 완료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2012년 제35차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에 최종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채

택되게 되었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당사국들은 우리나라가 환

경보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

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완성도 높은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

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아라온호 이용한 서남극권 공동연구 활성화 기대

한편, 우리나라가 제2의 남극과학기지로 테라노바만을 확정

하여 발표한 이후에 많은 당사국들이 협력연구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주변에 상주과학기지가 없어 새로운 과학자

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근 서남극

해에서 아라온호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과 공동으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가 주목하는 로스해 해양환경보호구역 설정 

등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적지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태리, 미국, 뉴질랜드,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은 장보

고과학기지와 아라온을 활용한 서남극권 공동연구에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이태리는 자국이 운영하는 하계기지인 마

리오주켈리기지가 약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연구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남극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

인 미국 맥머도기지는 장보고기지에서 약 350km 거리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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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 지난 1월 17일 남극 테라노바만 장보고
기지 예정지에서 열린 장보고과학기지
부지확정 기념식.
2 제3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한국
대표단.
3 장보고기지 건설 최종포괄적환경영향
평가서 표지.
4 장보고기지 건설부지 전경. 아라온호와
간이 시설물이 보인다.
5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조감도.

1 2



어져 있는데, 보급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연

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와는 남극협력을 위

한 정부간협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후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남극출입을 위한 관문으

로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양국의 협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국제사

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발

한 논의는 그간 우리나라 남극사업 국가운영자인 극지연구소

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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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     특집 2 대한민국 남극운석 탐사 발자취 5년     ｜     글 이종익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진 극지연구소 제공     ｜

‘우주 DNA’
운석 연구는 첨단과학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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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깃발을 들고 남극에 들어가 운석을 찾기 시작한지 

햇수로 6년이 되었고 탐사는 다섯 차례 실시하였다. 2006년 

시즌(남극 하계연구기간은 보통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지

만 해를 넘기더라도 전년도 시즌으로 한다) 첫 탐사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당시의 많은 시행착오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도 2006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한해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극지연구소에 들어와 거의 매년 세종기지 주변 남극 조사

를 다닌 지도 15년 정도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긴장감이 서서

히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2014년 남극대륙에 건설될 장

보고과학기지 필요성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남극대륙에서 선행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약간의 압력이 

지질학자인 나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때였다. 유일한 운석학자

이며 후배이기도 한 서울대 최변각 교수로부터 남극에서 운석

을 가져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보자는 제안도 여러 번 

있었다. 망설임이 한동안 있었다. 

아마도 몇 해 전 세종기지에서의 큰 사고로 전도가 창창한 

후배를 잃었다는 생각과 나 또한 여러 번의 캠핑조사에서 위

험했던 순간들이 망설임의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또 실험실

도 없고, 연구장비도 없는데 이제 전공을 바꾸면 과연 은퇴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

다.

3 4

5

1 크레바스지대에서 정찰 중인 제2차 운석
탐사대.
2 제5차 운석탐사 시 발견한 운석을 정밀
감별하고 있다.(연합신문 김주성 기자 제공)
3 2007년 1월 10일 마틴힐에 최초로
캠프를 설치했다.
4 대한민국 제1호 남극운석 TIL06001.
(2007년 1월 28일 서남극 티엘산맥)
5 5년 동안의 남극운석 탐사지역.



삼고초려 끝에 ‘구사카베 실험실’ 갖춰

결심을 하고난 후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먼저 은퇴

를 몇 달 앞 둔 일본 은사를 찾아뵙고 경쟁력 있는 운석실험실

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다. 삼고초려 끝에 구사카베 교수

는 200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질량분석기를 직접 갖고 와서 

1년에 걸쳐 새 실험실을 만들어 주었다. 전공 용어로 ‘레이저 

불화방식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이라는 실험시설은 현재

까지도 세계에서 다섯 곳의 실험실만이 운영하는 운석연구의 

필수 장비이다. 이 실험실은 극지연구소에서 ‘구사카베 실험

실(Kusakabe Lab)’로 불린다(참고:동아닷컴, 칼럼 과학세상/

김규한, 한국 온 과학사랑 ‘구사카베 실험실’2007.12.24.).

두 번째는 남극탐사 장비와 전문가 확보를 위해 아웃도어 

회사에 지원을 부탁했다. 코오롱스포츠(주)는 자사가 생산하

는 모든 피복과 장비 지원과 더불어 두 명의 산악인을 추천해 

주었다. 챌린저팀 소속 유한규 대장과  고 고미영 대장이었다. 

특히 고미영 대장은 장비와 부식 준비, 생존 훈련 등 한 해 동

안 모든 탐사 준비를 전적으로 도와주었다. 고 대장은 2007년

부터 시작된 히말라야 14좌 등정 프로젝트로 첫 해 운석탐사

에는 합류하지 못 했지만 당시의 도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작은 지면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국 사람으로 남극에서 가장 많은 운석을 발견한 유한규 

대장은 지난 다섯 번의 탐사를 모두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

동안 그럴 것이다. 따라서 유 대장의 이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첫 해 대한민국 남극운석탐사대는 7명으로 구성되

었다. 연구팀으로는 나와 서울대 최변각 교수, 대학원생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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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리자드 속에서 피릿힐 지역 캠프
설치 작업.(2007년)
2 제2차 운석탐사대가 발견한 대형 분화
운석.(유크라이트 TIL07014, 3.7kg)
3 서남극 티엘산맥에서 발견된 최대 크기의
운석.(팔라싸이트 TIL08004, 5kg)



주 씨, 산악인 유한규 대장, 강원연맹 장남택 이사, 촬영 인디

비젼 박종우 대표 그리고 영국인 가이드 사이먼이었다. 12월 

하순 칠레 남단 푼타아레나스에 집결한 탐사대에게는 남극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련이 계속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남미 파타고니아의 최대 비경인 또레스 델 빠이네에서의 마지

막 캠프 훈련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2월 29일 입남극 D-day. 3일 전에 대형수송기에 장비와 

부식을 실어 놓았다. 29일 새벽 4시 탐사대가 대기 중인 푼타

아레나스의 극지연구소 현지사무소에 전화기가 울렸다. 남극 

현지의 기상 악화로 4시간 지연된다는 소식이었다. 이후 전화

는 4시간, 8시간, 12시간 간격으로 29번 계속되었다. 28번째 

전화는 기체 결함으로 72시간 지연된다는 것이었다.

탐사대는 하릴없이 지쳐갔고, 수송기에서 썩어가는 고기와 

야채를 두 번씩이나 교체한 후였다. 무너지는 팀워크도 새로 

다지고 전지훈련 장소도 새로 찾아보는 의미로 3일간 아르헨

티나 우슈아이아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작은 설산을 오르고 돌

아왔다.

우리 탐사대가 남극에서 최초 발견한 운석 ‘TIL06001’

결국 9일간 지연되어 해가 바뀐 2007년 1월 7일 탐사대는 수

송기에 올라 남극탐사 전진기지인 페트리어트힐즈(남위 80。, 

서경 90。부근)로 날아갔다. 다섯 시간 비행 동안 뒤숭숭한 마

음은 수송기가 착륙하여 뒷문이 열리고 백색의 얼음대륙이 펼

쳐지는 순간 잠시나마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모두 무사히 돌

아갈 수 있을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얼음 활주로에 첫발을 

디뎠다. 일본, 미국, 이태리, 중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리나

라 운석탐사대가 남극에 도착한 것이다. 백야로 날은 밝았지

만 현지시간으로 1월 7일 밤 11시였다.

패트리어트힐즈기지에서 장비 점검하고, 크레바스 구조훈

련, 스노우모빌 운전 요령 등을 규정에 따라 받은 후 1월 10일 

탐사지역으로 경비행기를 이용해 날아갔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륙 깊숙한 곳까지 가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시간당 1천 

5백만원 하는 경비행기를 10시간만 임차했기 때문에 편도만 

이용하고, 돌아올 때는 220km를 스노우모빌로 설원을 횡단

했다. 대당 5백만원에 임차한 4대의 스노우모빌의 연비는 리

터당 2km 정도. 장비의 대부분은 휘발유가 차지하고 있었다.

탐사지역은 남위 82。와 81。사이인 마틴힐, 내쉬힐, 피릿힐 

세 지역이었다. 처음 도착한 마틴힐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다음날부터 바쁜 탐사에 돌입했다. 이미 예정된 도착일보다 

10일 지연되어 남은 기간은 겨우 3주 정도. 스노우모빌과 두발

로 열심히 운석을 찾았지만 실패였다. 10일 뒤 피릿힐로 캠프

를 이동해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역시 실패. 강한 불리자드

(눈폭풍)로 3일 동안 캠프에 머문 날을 제외하고 열심히 찾았

지만 결국 한 개의 운석도 찾지 못했다.

1월 23일 캠프를 접고, 12시간 설원을 달려 패트리어트힐즈

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여러 번 울기도 했지만 

두 가지 생각뿐이었다. 고생한 대원들에게 미안하고,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참담했던 하루로 기억된

다. 신형 스노우모빌의 계기판은 1,000km를 넘고 있었다.  

남극에서 유일하게 관광객과 탐험가를 지원하는 회사 ALE

도 이제 패트리어트힐즈기지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3

일 동안의 블리자드도 무감각해질 즈음 ALE 대표 마이크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남극 운석탐사 지역 중 가장 고위도인 남

위 85도 티엘산맥까지 하루 동안 경비행기를 무상으로 지원하

겠다는 것이었다. 너희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말도 했었던 

것 같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원 6명과 소노우모빌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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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차 운석탐사대. 2012년 1월 운석
탐사와 지질조사를 함께했다.(연합신문
김주성 기자 제공)
5 제5차 운석탐사대. 2012년 1월 탐사지역
으로 이동 중이다.(연합신문 김주성 기자
제공)



만 갖고 3시간을 날아갔다.

1월 28일 낮 12시. 남은 시간은 여섯 시간. 오직 한 개의 운

석을 찾기 위해 빙원을 뛰어다녔다. 세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사

이먼과 최 교수 눈에 주먹만한 검은 돌이 들어왔다. 첫눈에 검

게 탄 표면(용융각)이 잘 보이는 운석이었다. 우리나라 탐사

대가 남극에서 최초로 발견한 이 운석은 공식표기법에 의해 

TIL06001로 명명되었고, 대한민국 소유의 두 번째 운석이 되

었다. 남은 두 시간 동안 4개의 운석이 추가되어 총 5개의 운

석을 회수하였다.

생애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다 쓰고 돌아온 기지에는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스태프들 

모두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수송기에서 깊은 잠에 빠져 푼타아레나스로 돌아왔다(참고: 

SBS 스페셜 113회, 남극진출 20주년 특집, 우리는 대륙으로 

간다. 2008.02.17).

현재 남극운석 143개 공식 보유

2007년과 2008년 시즌에는 계속 티엘산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석탐사가 이루어졌고, 각각 16개와 8개의 운석이 추가로 회

수되어 총 29개의 운석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는 최대 5kg 정

도 되는 석철질 운석도 회수되었다(남극에서 발견된 운석의 

평균무게는 어린이 주먹만한 200g 정도이다). 이 운석들은 극

지연구소 실험실에서 모두 분류한 후 국제운석학회에 등록되

었다. 초기 연구도 착수하였다. 이 운석들을 이용해 세 명이 석

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국, 일본에서 박사과정 중이거나 유

학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돌아오길 기

대한다.

2009년 시즌에는 운석탐사를 접고 남극대륙 제2기지 후보

지 답사단에 참여하였다. 2010년 초 제2기지 건설지가 동남극 

빅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 만으로 정해졌고, 2014년 3월에 완

공될 이 기지는 장보고과학기지로 정해졌다. 향후 장보고기지

를 거점으로 운석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시즌부터 빅

토리아랜드로 가고 있다. 이 시즌에는 이태리와 공동으로 탐

사를 실시해 117개의 운석을 회수할 수 있었고, 기지에서 반경 

300km 이내의 탐사후보지 네 곳도 확보하였다.

2011년 시즌 즉 지난 1월에는 지질조사와 함께 운석탐사를 

실시해 유감스럽지만 한 개의 운석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현

재까지 총 147개의 남극운석을 회수하였지만, 실험실에서 모

두 분류한 결과 아쉽게도 4개가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

다. 이 4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운석 1,000개 중 하나 꼴로 

발견되는 화성이나 달에서 온 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기대

했었다. 지구와 같이 진화한 행성(또는 위성)인 화성과 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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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운석은 운석학자 모두가 탐내는 가장 귀중한 연구시료지

만, 지구의 암석과 비슷해 남극현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 

결국 여러 매체를 통해 총 147개로 보도되었지만, 우리나라

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남극운석은 현재 143개로 수정해야 

한다. 

연간 4만톤씩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물질 중 지구 표면에 도

달하는 극히 일부의 돌덩어리가 운석이다. 지구 표면의 3%에 

불과한 얼음대륙 남극에서 인류가 보유한 운석 약 60,000여

개 중 48,000개 이상이 발견되었다. 40년의 운석탐사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각각 17,000개 이상의 남극운

석을 보유하고 있다. 남극에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최대 100만년 정도 된 빙하가 계속 낮은 해안으로 흐르면서 주

변 산맥에 돌들을 모아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빙하의 흐름이 막히는 산맥 옆의 수많은 돌 중에서 

하나의 운석을 찾는 일은 말 그대로 인내와의 싸움이다. 21세

기 첨단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운석탐사에는 특별한 방법

이 없다.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걸어서 하나하나 눈으

로 확인해야 한다. 남극의 강풍도 버텨내야 한다.

앞으로 갈 길 먼 운석 탐사와 연구

지난 시즌 미국탐사대는 텐트생활 42일 중 단 15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물론 경비행기, 헬리콥터, 스노우모빌 등 이

동수단과 위성전화, GPS, 첨단화된 야영장비 등이 동원되지

만, 현장탐사 자체는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원시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타임캡슐’ 또는 ‘우주 DNA’라 불리는 운석

에 대한 연구는 첨단과학 그 자체이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이후 1억년 정도의 짧은 시간

에 모든 행성과 위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는(최근의 화산, 지진활동을 생각해 보라) 지구에는 40

억년 보다 오래된 암석이 없다. 운석의 대부분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만들어져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보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은 태양계의 나이, 45억 6천 7~8백만 

년도 운석을 통해 얻어진 연대이다. 인류의 과학유산으로 생

각되는 운석 연구의 기본 룰은 가급적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소량만 사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첨단 

분석기기가 운석연구와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다. 태양계 형성 

초기 정보와 지구와 같은 행성 진화를 알고자 하는 많은 과학

자들이 운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운석탐사와 연구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2만개에 가까운 남극운석과 수백 명 정도의 운석학자를 

보유한 미국, 일본과의 경쟁도 요원하다. 10명도 안 되는 전문

가로 도전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

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2014년 장보고기지가 완공되면 보다 

쉽게 많은 인원으로 긴 시간 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수율도 

높아질 것이다. 첨단 실험시설도 속속 갖추어지고 있다. 

확률적으로 운석 100개 중 한 두 개 정도 발견되는 재미있는 

운석을 확보하면 박사 두 세 명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남극에

서 운석을 더 찾아야 한다. 2006년 처음 탐사를 시작했을 때 

1,000개를 찾으면 현장에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보통 선진

국에서는 50대 초반이 되면 탐사대장을 후학에게 물려준다. 

올해로 50살이 되었다. 몇 년 내에 1,000개를 찾고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까? 책에서나 보던 화성운석과 달운석을 내손으

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지금도 올 시즌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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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남극운석탐사 장면. 많은 암석들 틈에서
운석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 남극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인 블리자드와
화이트아웃. 캠프 뒤편의 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2010년 한-이태리 남극운석탐사대.
왼쪽부터 폴코 박사, 유한규 교장, 이종익
박사, 장카를로  전문가이드.



｜     Focus 2012 전국극지순회전시회     ｜     에디터 강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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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
30여 만 명 돌파 ‘대성황’



“엄마, 이리 와 보세요.” “진짜 펭귄이에요.”

전국극지순회전시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상춘객의 명소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

다. 정문 음악분수에서 후문에 이르는 구간은 담홍색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벚꽃과 다채로운 축제

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후문에서 열린 전국극지순회전시회는 엄

마아빠 손을 잡고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였다. 하나의 축제나 다름없었다.

봄꽃 축제와 함께 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전국극지순회전시회

전국극지순회전시회는 컨테이너를 이용, 남극으로의 초대, 극지의 이해(1관), 극지의 과거 현재 미

래(2관), 극지의 체험 및 포토존(3관) 등 4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됐다. 극지에 생소한 관람객들이 극

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었다. 특히 극지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활동상, 극지의 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극과 

북극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2012 봄
 + 여

름

전국극지순회전시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기회의 땅, 남극에 가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봄꽃 축제기간 중 특별전시 행사로 개최돼,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남극의 자연환

경과 세종기지의 생활 등을 체험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전국극지순회전시회에 진열된 각종 
전시품들.



어린이대공원 후문을 들어서는 순간 극지체험전시관이 

한눈에 들어왔다.‘남극으로의 초대’라는 전시회의 주제에 

부합되도록 남극진출국의 국기와 대형 배너가 화려하게 입

구를 장식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또한 남극 표지석과 

‘서울에서 17,240km’라는 이정표가 입구 쪽에 세워져 있어 

남극이 한국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

다. 후문으로 들어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아채기에 충분

했다.

1관은 극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

성됐다.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패널과 모형을 이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극지의 자연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동식물들의 박제와 표본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젠투펭귄, 아델리펭귄, 남방

큰재갈매기, 크랩이터해표의 박제, 남극크릴과 이끼류 표본, 남극에서 가져온 운석과 화석 등이 전

시관을 찾은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 지도 모를 실제 남극 

빙하의 얼음조각을 눈앞에서 본 것은 특별한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 남극 빙하 얼음 조각도 전시

2관은 우리나라의 극지진출 발자취를 보여줬다. 대형패널을 이용해서 남극진출 역사와 극지연구 

성과, 아라온호 활동상을 알 수 있게 구성됐다. 세종과학기지 대원의 생활과 남극관련 영상이 역동

적인 화면으로 실시간 상영됐으며,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축소한 기지 모형과 우리나라 최초의 쇄

빙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세종기지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친필서명은 

이색적인 전시품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극조약 가입과 세종기기 건설의 결정적 계기가 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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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2012 전국극지순회전시회 개회
식 테이프커팅.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어
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렸다.
아래 2012 전국극지순회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



남극관측탐험대의 활약상도 눈길을 끌었다. 남극관측탐험대는 당시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를 세계

에서 6번째, 한국 최초 등정을 이룬 바 있다. 당시 탐험대의 주역이었던 윤석순 단장과 홍석하 대장을 

비롯하여 남극을 초등했던 허정식 대원이 개회식에 참석했던 터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

그리고 전시기간 동안 매주 목, 일요일 12시부터 30분 동안 남극세종과학기지 대원과 실시간 이

뤄진 화상통화는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잡아챘다. 남극에 사는 동물들과 세종기지 월동대원들

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초등학생들의 극지탐사에 대한 꿈과 희망이 세종기지에 생생하게 전

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원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남극은 지금 몇 시에요?” “기지 주변에도 펭귄이 있나요?”

스노우모빌 타면 ‘나도 극지대원’

3관에서는 극지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만날 수 있었다. 포토존에서는 많은 어린이

들이 스노우모빌을 타고 ‘나도 극지대원’이 되어 남극의 대설원을 달리는 간접체험을 했으며, 남

극을 배경으로 펭귄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된 2012 전국극지순회전시회는 전시관이 순차적(도입->전개->확

장->결말)으로 관람할 수 있게 구성돼 한 달 동안 30여 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찾았음에도 혼잡하지 

않았다. 극지에 대한 자연환경과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본 전시회를 개최한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윤석순 회장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미래사

업인 극지연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라면서 “서울어린이대공원 봄꽃 축제기간에 개최

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극지연구와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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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라온호 모형을 바라보는 다정
한 모자지간.
2 펭귄들을 바라보는 어린이들.
3 남극세종과학기지와 실시간 화
상통화를 즐기는 어린이들.
4 나도 극지대원. 포토존에 전시된 
스노우모빌에 올라탄 어린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1 2

3 4



｜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25차 월동연구대원들     ｜     에디터 강윤성 사진 세종과학기지 제25차 월동연구대원들    ｜

남극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있는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인 세종기지. 한반도 밖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주기지다. 우리나라의 남극탐사는 1985년 남극관측탐험대에서 비롯되었고, 1988년 2월 세종기지가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남극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매년 18명의 월동대원들이 1년간 상주하면서 

지진파, 지구자기, 고층대기 등의 일상 관측을 수행하면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극지 기초과학연구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약하고 있는 월동대원들의 일상을 소개한다.

1 “남은 월동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4개월, 그동안 월동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대원 2명과 인기대원 1명을 뽑았습니다. 왼쪽부터 박교식(인기), 김탁경
(모범), 곽민석(모범) 대원. 2 주환웅 해상안전대원의 생일파티. 3월 7일 생일을 맞이한 주 대원을 축하해주며 다 같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행복한 남극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세종과학기지 제25차 월동연구대원들. 완벽한 팀웍과 불가능을 모르는 열혈남아들입니다.

세종기지는
     우리가 지킨다!

1 2

3



2012 봄
 + 여

름

1 화재로부터 기지를 지켜라! 지난 
2012년 2월 25일 브라질기지의 화재
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
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원들
이 화재예방과 상황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 남극 하늘을 날다. 브라질 해군의 도
움으로 헬기를 타고 여수세계박람회 출
품을 위한 세종기지 동영상 홍보촬영을 
했습니다. 3 세종반점의 자장면과 물만
두. 3월 14일 신 중장비보관동의 자재
창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2
동을 설치하고, 내부에 선반작업을 해
야 하는 큰 공사입니다. 때마침 자장면
과 물만두가 배달됐습니다. 4 옥외창고
동 환경미화 작업.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옥외 창고동을 열고 들어가 중장비를 
동원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5 위버반도 
솔봉을 하산하는 대원들. 만년빙과 가
파른 설사면을 가로질러 서울봉에 오
른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서 하산하
고 있습니다.

1

3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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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 하늘에서 바라본 세종기지. 아래 세종기지를 지키는 월동대원들. 월동대의 주 임무는 기지유지입니다. 연구반과 총무반은 평소 각자의 임무를 끝내면 

유지반을 도와 하루를 보냅니다. 각자의 일과 연구에 열의가 가득 찬 대원들의 모습에서 극지연구의 미래가 보입니다. 
1 작업 중인 이상순 대원(기계설비). 2 관측장비를 점검 중인 이동훈 대원(지구물리).  3 CTD 관측 중인 이동근 대원(해양). 4 샘플링을 준비하는 김연태 대원(대기과학).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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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한 외국기지 대
원들과 함께. 2012년 2월 17일 세종기
지 개설기념일을 맞아 주변의 아르헨
티나 주바니기지, 우루과이 아르티가스
기지, 칠레의 프레이·필데스·에스쿠
데로기지, 중국 장성기지, 러시아 벨링
스하우젠기지의 대원들이 방문, 축하해
주었습니다. 2 고된 눈치우기 작업. 4
월 들어 블리자드가 휩쓸고 갈 때마다 
매번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3 컨테
이너 창고 정리. 25차 월동대의 물품뿐
만 아니라 지난 월동대와 하계대의 물
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자재의 수급과 반출, 폐기가 어려워 창
고가 쌓여만 갑니다. 4 세종기지를 떠
나는 중국 장성기지 대원들. 조디악을 
이용, 세종기지를 방문한 14명의 장성
기지 대원들이 즐거운 점심식사를 하고 
족구경기를 한 후 아쉬운 작별을 고했
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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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남극 바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경이로운 세계였어요. 

특히 산호군락지가 너무나도 화려했지요. 단순한 해조류 사이

에 하얀 수수같이 생긴 회초리 산호가 암반 위에 펼쳐졌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삭막한 자연환경이라 더더욱 눈

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연평균 기온 영하 23℃의 남극.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이곳 앞 바다에

서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극한의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2

년간 남극 세종기지와 북극 다산기지를 넘나들며 해양 생태

조사와 수중촬영을 해온 이가 있다. 바로 극지 전문 수중 다

이버 라승구(42세) 씨이다. 그를 6월 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만났다.

영하의 남극 바다에서 해양 생태조사

라승구 씨가 세종기지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99년 12월. 하계

대로 정호성 박사 연구팀과 세종기지 주변 해양 생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이듬해 12월엔 15차 월동대 대장인 정 박사의 

요청으로 과학잠수대원으로 참여, 1년간을 세종기지에서 활

동했다. 극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의 시작이었다.

“너무 긴장했는지 처음에는 추운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데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극 바다라는 걸 깜

빡 잊은 거죠. 끔찍하게 추웠어요. 물 위에 올라왔어도 얼어붙

은 몸을 녹일 수 없었죠. 보트를 타고 세종기지에 돌아갈 때까

지 추위밖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남극바다는 여름이라 할지라도 수온이 거의 영하에 가깝다. 

겨울에는 수온이 영하 2.6℃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영상 2℃

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겨울 평균기온하고 유사하

다. 이 같은 수온을 극복하기 위해 극지에서는 다이빙 시 국내

와 달리 아이스다이빙 전용 장비를 사용한다. 낮은 수온에서

도 얼지 않도록 호흡기에 이중 열교환장치가 달려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호흡기가 결빙되는 위급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

다고 한다. 너무 춥기 때문에 몸도 장비도 버틸 수가 없는 까닭

이다. 그래서 잠수는 30분 이내로 마친다.

라승구 씨가 처음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것은 1989년. 군 

시절 공수부대에서 해상 임무를 위해 배운 게 계기가 됐다. 

‘군대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배운 게 보람이 있었다’는 그는 

1994년 제대 후 곧바로 ‘라승구의 잠수교실’을 연다. 이후 ‘아

｜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지 전문 수중 다이버 라승구 씨     ｜     에디터 강윤성     ｜

“남북극 바닷속을 
3D영상으로
만드는 게 꿈”



쿠아라인’ 샵을 거쳐 지난 해 ㈜해양시스템으로 상호명을 변

경, 법인으로 전환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의 주 활동은 

3D수중촬영 강의다. 현재 예원예술대학에서 스포츠복지학부 

전공수업을 맡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D입체영상 

수중촬영을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극지를 

찾는다.

“여름에는 북극, 겨울에는 남극, 그렇게 다닌 지 벌써 12년

이나 됐어요. 북극을 자주 다닐 때는 그곳의 관리업체인 킹스

베이 직원들이 알아볼 정도였죠.”

남극에서 그의 주요 임무는 세종기지 주변연안 생태모니터

링이다. 즉, 생물상을 파악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 큰띠조개가 

일정한 지역 안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를 위해 하계 기간 40여 일 동안 하루 2번 씩 60회 정도를 다이

빙 한다. 매년 가기 때문에 장비는 아예 ‘세종잠수’ 사무실에 

놔둔다.

“초창기에는 혼자 다이빙을 하거나 연구원과 페어로 했어

요. 위험부담이 컸죠. 이제는 두 명의 다이버와 연구원 한 명이 

팀을 이룹니다. 그만큼 안전해졌고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됐습

니다.”

남극 바다는 여느 다이빙 대상지와 달리 해안선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수직으로 한없이 깊어진다. 하지만 라승구 씨가 연

구 조사를 위해 잠수하는 수심은 30미터 이내다. 국내 레저 활

동 수준이다. 테크니컬 다이빙 시 특수 기체를 이용해서 수심 

130미터까지도 내려갔던 그였기에 아쉬움이 없을까.

“잠수나 촬영을 하는데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안전을 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집니

다. 조사팀의 한 일원으로 왔기 때문에 임무와 규정에 충실해

야 합니다. 남극은 특수한 곳이잖아요.”

잠수부의 가장 무서운 존재 표범해표 

사실 남극에서 수중 활동 중 차가운 수온으로 인한 추위보다

도 가장 무서운 적은 레오파드실(표범해표)의 출현이다. 몇 년 

전 영국기지의 스쿠버다이버가 채집 중 표범해표의 공격으로 

수심 70미터까지 끌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다. 라승구 씨

는 표범해표가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잡아먹으려고 한 것보

다는 영역 침범이나 번식기라 예민해져서 잠수부를 공격하는 

것 같다”며 “해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잠수 전에 주변을 조사

한 후 입수하고 공격을 제지할 목적으로 꼬챙이를 갖고 다닌

다”고 한다.

“퇴치방법이 없어요. 일단 발견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

다. 4미터나 되는 얼룩무늬 몸통의 해표가 시뻘건 입을 쩍쩍 

벌리면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 

2009년 다이빙 도중 표범해표가 접근해서 뒷걸음치며 황급히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동안 그는 극지에서 해양 생태조사뿐만 아니라 3D입체 

수중촬영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다. ‘3D 다큐멘터리 숨비소

리’ ‘세계자연유산 문섬의 수중생태 3D촬영’ ‘남극대기행 2부

작(KBS)’ ‘환경스페셜(KBS) 지구환경대탐사 북극’ ‘남겨진 미

래 남극(SBS)’등의 프로그램이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다.

그는 “극지 전문 다이버가 되는 길은 실력이 뛰어나거나 경

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어야만 한

다”면서 “앞으로 경험을 살려 레저 교육사업이나 방송 관련 촬

영가들을 위한 3D수중촬영 분야의 선구적인 양성기관이 되겠

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극의 바다를 3D영상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강조했다.

2012 봄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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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극조약에 가입하려면 탐사기록이 중요했습니다. 그

것도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과학관측탐험이 필요했던 거지

요. 그 조약에 가입하려고 정부가 무진 애를 썼으나 당시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봉을 오른 허욱

씨와 허정식씨를 만났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아득한 남극

대륙으로 등반원정을 떠났던 배경을 묻는 질문에 허욱 등반대

장의 대답이다. 허욱 등반대장과 허정식 대원 공교롭게도 두 

사람 성씨가 같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산악계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수 산악인이다.

“윤석순 단장님이 해양소년단 총재로 취임한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 온 원정을 떠 날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

다. 그것이 지금의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의 계기가 된 것이

고, 한국인 최초로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 등정을 기록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허정식 대원의 말인데 그때를 생각하는지 아련한 눈빛이 된

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남극을 꿈꾼 것은 산악계 선배 홍석하 대장님 영향 때문이

지요. 이메일은커녕 팩스도 없던 시절, 텔렉스로 유럽으로부

터 남극에 대한 자료를 받아 탐험을 추진했던 홍석하 대장님

이었습니다. 산악계에서 하늘같은 선배인 홍 대장님 뜻과 고

집을 알기에 우리는 히말라야나 알프스를 등반하며 준비를 하

고 있었지요.” 

기지팀과 등반팀으로 나눠 남극 탐사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던가,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남극 

진출의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홍 대장이 탐험 적격자를 찾던 

해양소년단 윤석순 총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이었

던 윤 총재는 정치적 식견이 탁월했다. 미래의 땅, 남극조약에 

｜     이 극지인 85 한국남극관측탐험대 허욱·허정식 대원     ｜     글 신영철 산악전문 칼럼리스트     ｜

위 1985년 11월 29일 0시 30분,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4897m) 정상에 오
른 85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최고봉에 오른 허정식(왼쪽), 허욱 대원, 사진 촬
영은 고 이찬영 대원. 1985년 11월 29일 0시 30분, 세계 여섯 번째 등정을 이뤘다. 
오른쪽 위 빈슨매시프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대원들. 맨앞이 허욱 등반대장. 오른쪽 
아래 빈슨매시프 원정대의 베이스캠프.

“여기는 정상! 
남극 최고봉이다”

1985년 한국인 최초로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등정



가입하기 위해서는 남극탐험에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았다. 하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그런 전문 탐험가

가 없었다. 그러다 홍석하 대장을 만난 것. 뜻이 같으므로 둘

은 금방 의기투합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해양소년단 남극관측탐험대를 이끌고 윤

석순 단장은 1985년 11월 6일, 당시의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한국은 초겨울이지만 남극대륙은 그때가 탐험 적기인 여름이

기 때문이다. 남극대륙은 과연 멀었다. 김포공항을 떠나 LA와 

휴스턴을 거쳐 마이아미와 칠레 산티아고를 경유, 국내선 비

행기로 갈아 타 남극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푼타아레나스까지 

3일이 걸렸다. 그곳에서 1주일을 대기하다 프로펠러 비행기 

트윈 오스터기를 탔다. 

“남극대륙 킹조지 섬에 도착하기 전 두 팀으로 갈랐습니다. 

빙원에 착륙 자체가 모험인 유일한 독점 항공사 방침 때문이

지요. 1인당 짐이 30Kg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측 결

과 짐도 문제였지만 대원 중 한명이 빠져야 했습니다. 그럴 때

는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홍석하 대장님이 당신이 

빠진다고 선언하더군요. 완전 감동이었지요.”

허욱 등반대장의 말처럼 개인적으로 홍석하 대장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산악인들이야 말로 목숨을 걸고 오르려

는 본능에 충실한 법. 홍 대장 역시 얼마나 미지의 산을 오르고 

싶었겠는가. 하지만 산악인 선배로서, 또한 대장으로서 팀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다. 허정식 대원

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다.   

“푼타아레나스에서 본대와 헤어지고 오리무중이었어요. 킹 

조지에서 재급유 때 잠시 홍대장님 얼굴을 봤지요. 윤 단장님

과 홍 대장님은 미리 만들어 간 페넌트를 가지고 킹조지 섬에 

있는 각국 기지를 돌며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는 냉전 시대라 공산 국가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진짜 극지까지 찾아오니까, 미수교 국가들도 아주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총 16명의 남극탐사 대원 중 빈슨매시프 등반팀은 허욱 등반

대장, 권오한, 이찬영, 허정식, 김진원 대원과 보도 기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 홍석하 대장의 기지팀은 남극대륙 기지 타

당성을 조사했고 허욱 팀은 최고봉 등반에 나선다. 킹조지 섬

에서 재급유를 받은 오스터기는 4시간이 걸려 ‘로제라’ 영국

기지까지 갔다. 하지만 그곳도 끝이 아니었다. 영국기지에서 

다시 재급유를 받은 오스터기는 10시간을 날아 빈슨매시프 베

이스캠프에 도착했다. 

“백색의 세계에 활주로가 있을 리 없지요. 그러니 아무런 시

설물이 없었는데 바퀴대신 썰매를 신은 비행기가 설원에 내렸

습니다. 비행의 안전에 강경한 항공사 방침을 좇아 등반 장비

를 빼면 3박 4일의 식량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착륙하니 펫

모로라는 유명한 등반가 팀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허 등반대장 말대로 그 당시 국제 등반 팀은 모두 3팀이었

다. 한국 팀보다 먼저 등반 중인 팀이 있었는데, 비행기는 허욱 

대장 팀을 내려놓고 등반을 마친 그들을 태워 귀환하는 방법

이었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팀이 내려오면 미국인 등

반가들을 싣고 온 비행기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

이란 문명세계에서나 통하는 것. 만약 악천후라도 분다면 고

립되어 생존이 위협받는 원시적 상황이었다. 허 등반대장 증

언이 이어졌다.

“방풍 블럭을 쌓아 바람을 다소라도 피해 텐트를 쳤어요. 남

극대륙은 춥기도 하지만 사막성 기후이기에 눈도 내리지 않았

지요. 그저 모든 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양지에선 견딜만했

으나 태양이 구름에 가리든지 하면, 기온이 급전직하로 떨어

져 견딜 수 없이 추웠습니다. 영하 30~40도를 넘나드는데 바

람까지 불면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았다 뜨면 눈썹이 서로 얼

어붙어 애를 먹었습니다. 등산보다 추위와의 싸움이었지요.” 

블리자드와 화이트아웃 뚫고 한국 초등이자 세계 6번째 등정

나침반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남과 북 극점을 가리켜야 할 나

침반이 제멋대로 돌았다. 자기장의 문제였는데 태양도 나침반

을 닮았는지, 밤 시간인데도 머리 위를 20시간 정도 빙글 빙글 

돌고 있었다. 말 그대로 환한 밤, 백야였다. 허정식 대원은 등

반의 전 과정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상은 베이스캠프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능선을 두 개 넘

어서야 겨우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도진 2명은 2캠프

에서 운행을 멈췄고, 우리 5명의 대원은 3캠프까지 다 올라갔

습니다. 거기서 폭풍의 일종인 블리자드를 만나 72시간을 갇

혀있었습니다. 날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고산증에 걸린 

2명이 빠지고 결국 3명이 정상에 오른 거지요.”

어느 산인들 쉽게 오르겠는가 마는 한국인 첫 등정을 빈슨

매시프는 거부하고 있었다.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등반을 시작하여 8시간이 지나자 정상이 가깝다고 생각했

지만 화이트 아웃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 윤곽

과 함께 멘 로프만 보였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우리가 눈

을 보호하려 쓴 고글에 성에는 왜 그렇게 끼는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허 등반대장 말처럼 희미한 공제선만 보며 이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랐다. 시야를 가리는 블리자드 때문에 한발 앞이 절

벽인지, 크레바스인지도 모른 체 함께 묶은 줄만 믿고 등반을 

계속했다. 애초에 포기란 없었다. 어떻게 온 산인가. 다시 올 

기약도 없는 머나 먼 불모의 대륙이 아닌가. 한 발 걷고 쉬고, 

또 한 발. 그런 지옥 같은 추위와 고소증세에도 끝은 있었다. 

모진 고생 끝에 정상에 선 시간은 11월 29일 0시 30분. 허정식 

대원의 증언이다.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얼음이 되어 또 

눈썹을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울지도 못했어요. 정상엔 

먼저 올랐던 팻모로 팀이 스키스톡에 유엔기를 매달아 놓았더

군요. 그것을 풀어 우리 배낭에 넣고 대신 태극기를 묶어 놓았

습니다. 그게 정상을 올랐다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산악인들

의 관례지요. 정상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무비카메라도 얼어



붙었고 스틸 카메라도 사용 불가능했어요. 내 품 속에 넣어 두

어 얼지 않은 일명 똑딱이로 찍었습니다. 한 장 찍고 품에 넣

고, 또 한 장 찍고 품에 넣고.”

허욱 등반대장과 허정식 이찬영 대원, 이들 셋은 기어이 남

극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4,897m 꼭지점에 섰다. 이것은 한

국 초등이자 세계 6번째 기록이었다. 이 등정소식은 무전으로 

본부에 알려졌고 국제 통신사를 통해 즉시 전 세계에 타전되

었다. 남극탐험대의 활동이 전 세계에 퍼지고 빈슨매시프 정

상을 올랐다는 낭보가 한국에 전해졌다.

전두환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각국의 주재 대사관에서 귀국 

편의에 최선을 다해 배려해 줬다. 9시 뉴스에는 이 쾌거가 계

속 방영되었고, 귀국 후에는 다큐 4부작 ‘지구의 끝 남극에 서

다’로 방영되었다. 다큐멘터리로서는 유래가 없는 25%의 시

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은 열광하였다. 

빈슨매시프 등정 1년 뒤 남극조약 가입

한국의 산사나이들이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 봉에 태

극기를 꽂는 장면은 전 국민을 감동 시켰다. 청와대 오찬에도 

초대되었다. 그런 호응을 바탕으로 남극에 대한 관계부처나 

국민들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그 결과 1년 뒤인 86년 11월, 드

디어 한국도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그 공로를 평가해준 정부

는 대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해 격려했다. 산악사에서 볼 

때 이 등반은, 히말라야 알프스에서 남극대륙까지 지평을 넓

힌 계기도 된 것이다.  

“등반의 어려움은 없는데 추위와 고산증이 복병이었습니

다. 정상에서 3캠프로 내려와 하루 자고 1캠프에서 하루 더 쉰 

후 베이스캠프로 귀환했습니다. 기억이 나는군요. 하남신 기

자가 가파른 빙설벽에서 무거운 ENG 카메라를 놓쳤어요. 산

산 조각나는 게 똑똑히 보였어요. 하 기자가 엉엉 울더군요. 카

메라 값도 그렇지만 얼마나 귀한 필름입니까.”

웃으며 말하는 허 등반대장의 기억은 시간이 흘렀다는 증

거일 것이다. 당시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산악가들

은 두주불사 형이 많다. 이들은 까다로운 짐 무게에도 축배

를 들 독한 꼬냑 한 병은 챙겨왔다. 등정 성공을 축하하는 축

배를 들려했는데 그 독한 꼬냑이 얼음슬러시가 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만큼 추웠다는 반증. 허 등반대장의 회고가 계속

된다.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공중에서 엔진 

소리가 나더니 그냥 돌아 가 버리더군요. 식량도 떨어지고 왜 

그렇게 춥던지. 그 후 3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안 것인

데, 텐트는 검은 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울긋불긋한 텐트는 

해가 지지 않아 투과되는 빛으로 정신이 없더군요.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들어가면 까만 밤이 되는 그런 텐트가 남극대륙

에서는 필요한 거지요.” 

기다리던 비행기가 내렸다. 그 비행기에는 그 당시 산악영

웅이었던 미국인 이본 취나드 일행이 타고 왔다. 온 길을 되짚

어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공항 기자회견이 있었다. 

“밤 열 두 시가 가까웠는데 회견이 끝나자 등반대장으로서 

MBC로 잡혀가 심야 뉴스를 찍었어요. 누구의 말 대로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지금 활짝 개화되어 세종기지가 되고, 또 제 2

의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걸 보면서 무한한 긍지를 느끼지요. 

원래 산악인들은 무상의 영광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좋으니 우리는 그걸로 대 만족입니다.”

“함께 올랐던 이찬영 대원이 그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그 점이 참 아쉬워요.”

허정식 대원의 말대로 정상에 오른 세 명중 두 허씨만 남았

다. 이들의 영광은 벌써 28년 전일이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의리의 남극팀이 1년에 한번, 11월 

16일 꼭 모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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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이글루를 짓는 도중 쉬고 있는 대원들. 왼쪽부터 허욱, 권오완, 김진원, 허
정식 대원. 왼쪽 아래 1985년 11월 경비행기로 빈슨매시프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한
국 등반팀. 위 85년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를 한국 초등한 허욱(오른쪽)·허정식 
대원.



블리자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강한 눈보라를 동반하고, 평균 

풍속 14m/s(51km/h) 이상, 저온이며 시정이 150m이하인 바

람을 뜻합니다. 세종기지에서의 블리자드는 저기압이 지나갈 

때 주로 동쪽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올 4월, 세종기지에 블리자드가 덮쳤습니다. 블리자드 속에서 

세종기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불었

던 블리자드와 최근 10년 동안 가장 강했던 블리자드를 비교

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최대 풍속 E97.2 km/h, 기

온 영하 13.0℃, 체감온도 영하 29.3℃였으며, 10년 전(2002

년 6월 15일)에는 최대풍속 E120.2km/h, 기온 영하 24.6℃, 

체감온도 영하 47.6℃였습니다.

유류 탱크 속 경유도 얼려버린 블리자드

블리자드 때 힘든 것은 매서운 추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도 더 힘든 것이 바람입니다. 일반인이 야구공을 던질 때 시속

이 100km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블리자드는 모래를 한 움큼 

쥐고서 힘껏 던지는 것을 몸에 맞는 것과 같습니다. 블리자드

가 불 때 내리는 눈은 눈이 아니라 얼음알갱이에 가깝답니다. 

기지에 있는 냉동고 안이 더 따뜻하답니다. 이렇게 춥지만 남

극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감기에 걸리지 

｜     세종기지 이야기 블리자드     ｜     글 이동훈 극지연구소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 사진 세종과학기지 25차 월동대     ｜

얼어버린 생물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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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이런 거센 블리자드가 불면 멀쩡하던 기지에도 이상이 생기

기 마련인데요. 우선은 경유가 얼어서 발전기로 공급되던 기

름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과 페로다, 지게차 같은 중장비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다 얼기 전에 아직 얼지 않은 유류 탱크에

서 기름을 빼내어 200L 드럼통에 담아 손으로 운반하는 수밖

에 없었습니다. 발전기는 하루 1,000L의 기름을 사용하기에 

여유분도 포함하여 18드럼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블리자드가 한바탕 몰아치고 간 뒤에는 제설작업을 해야 합

니다. 군필자라면 제설작업이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인 

제가 월동대 막내로 2009년 전역과 동시에 제설작업은 한 번

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게 될 줄이

야! 다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7세부터 52세 대장님까지 모

든 대원이 나와 각자 맡은 구역을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하

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겠네요. 남극은 겨

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블리자드가 지나갈 

것이고 그때마다 자연 앞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되겠지만 

무사히 월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25차 월동

대 파이팅입니다!

1 블리자드로 인해 뒤덮인 눈을 헤치며 드럼통을 운반하고 있다.
2 블리자드 노출 30분 뒤 옷이 얼어붙은 모습(김홍귀 유지반장). 
피부가 저렇게 얼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3 기지 내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제설하는 중.
4 유류 탱크 속의 얼어버린 기름.
5 블리자드 시 기본 복장(김의진 통신대원). 블리자드가 불 때 살
이 노출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동상으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

블리자드가 불 땐
냉동고 안이 더 따뜻해요!

1

2

3 4 5



｜     극지의 자연환경 드라이밸리 생태조사     ｜     글 사진 김옥선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선임연구원     ｜

남극 맥머도 사운드의 빅토리아랜드 서쪽에 위치한 드

라이밸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지 않은 지역으로 지구상

에 존재하는 가장 극한의 사막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

역은 지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년 남극의 하계기간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과학

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의 최초 탐사는 1903년 로버트 팰콘 스콧(Robert 

Falcon Scott)에 의해 테일러 계곡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계곡과 호수, 하천

이 발견되어 명명되어 왔다. 

1903년 로버트 팰콘 스콧이 처음 탐사

드라이밸리는 극단적으로 매우 낮은 습도로 인하여 상

당히 건조하며, 남극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눈이나 얼

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 노출지(ice-free)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산맥

이 높이 발달해 있어 동남극에서 바다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모두 막아낸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계곡 중 현

재까지 총 15개가 명명되었다. 계곡의 최북단에 위치

하고 있는 알라트나 계곡(Alatna Valley)은 벤손 빙하

(Benson Glacier)의 북쪽에 있으며, 사람들은 이 계곡

을 종종 아틀란타 계곡(Atlanta Valley)으로 잘못 부

르기도 한다. 드라이밸리의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세 

개의 주요 계곡이 있는데, 빅토리아(Victoria), 라이트

(Wright), 테일러 계곡(Taylor Valley)이 유명하다. 빅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혹한의 사막

위 드라이밸리 전경. 중간 드라이밸리 탐사대원들. 아래드라이밸리 탐사 베이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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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 계곡의 서쪽 부근에는 바윅(Barwick), 발함(Balham), 

맥켈비(McKelvey) 계곡이 있으며, 발함 계곡의 근처에는 프리

스쿠(Priscu), 월(Wall), 버지니아(Virginia), 스튀버(Stuiver) 계

곡이 있다. 이밖에도 피어즈(Pearse), 가우드(Garwood), 마샬

(Marshall), 미어스(Miers) 계곡이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수많은 호수와 강이 발견되었다. 그 중 라

이트 계곡에 있는 돈주앙(Don Juan)호는 사해보다도 더 높

은 염분도를 나타내었다. 테일러 계곡에는 프릭셀(Fryxell)호

와 보니(Bonney)호를 비롯하여 5개 이상의 호수가 있으며 이

를 대상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밖

에도 여러 계곡에 비다(Vida)호, 반다(Vanda)호, 브라운워쓰

(Brownworth)호, 조이스(Joyce)호, 가우드(Garwood)호, 미

어스(Miers)호가 연구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남반구의 여름에 빙하 또는 눈이 녹아 흐르는 간헐천 또는 강

도 존재한다. 남극에서 가장 긴 오닉스(Onyx) 강이 유명하며, 

카이트(Kite) 천은 빅토리아 계곡에 있으며, 빅토리아 빙하

(Victoria Lower Glacier)에서 비다(Vida)호로 눈이 녹아 흐르

는 하천이다. 

드라이밸리를 처음 탐사한 스콧은 당시 이 지역에는 살아

있는 생물, 이끼나 지의류조차 보지 못하였으므로 생물이 존

재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후로도 오랜 시간동

안 이 일대는 무균의 상태로 인식되었다.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생물의 존재가 보고되었고, 예상외의 높은 생물다양

성이 알려져 왔다. 더 많은 생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

스해 주변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맥머도기지), 뉴질랜

드(스콧기지), 이탈리아(마리오주켈리기지)를 중심으로 하여, 

LGP(latitudinal gradient project, www.lgp.aq)라고 하는 연

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 공동연구 규모로 장기적인 생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 LGP 후속 연구 네

트워크를 준비하여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생태연구 네트워크

를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3/14년에 완공될 장보

고기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 생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혹한의 드라이밸리 생태 연구는 준비단계부터 과학자들에

게는 도전과 모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연구의 한 예를 이 

지면을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뉴질랜드 와

이카토 대학을 중심으로 드라이밸리의 생물학적 복잡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NZTABS(New Zealand Terrestrial 

Antarctic Biocomplexity Survey, http://nztabs.ictar.aq/

index.php)는 생물학, 생태학, 기상학, 토양학, 지질학, 지리

학의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간 국제 공동연구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생물 복잡성을 결정짓는 

주요 생물학적, 환경학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생물복잡

성 조절 요인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요

인의 변화를 통하여 생물 군집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09년 남반구의 여름에 시작되었으며, 필자는 

2010/11년의 세 번째 현장 조사에 참여하였다.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 변화 예측 가능

조사는 2010년 11월에 3주 동안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생물

학, 지질학, 지리학 등의 전문가가 드라이밸리 지역 중 탐사할 

지역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지질학적 차

이를 고려하여(타일, tile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타일

에서 하나의 시료 채집 지점을 정함) 최적의 시료 채취 장소를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 작업을 거쳐 2011년 1월 본격적

인 현장 방문 탐사로 시료 채집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 시

기의 탐사는 10여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베이스캠프에

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정해진 모든 타일에서 시료를 채집하

고 현장 조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이다. 채집된 시료는 분석 항

목의 성격에 따라 분석 방법이나 시료 전달 방법을 달리한다. 

일부는 베이스캠프에서, 일부는 미국 맥머도기지의 분석팀에

게 전달되어 빠른 분석을 수행한다. 나머지 시료는 스콧기지

에서 보존 후, 각 분석 팀에게 전달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

드라이밸리의 자연환경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지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의 구실 및 환경학적 상호작용을 규명, 기후 변화에 따

른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 등으로 개별 국가 혹은 개개의 과학자의 

활동보다는 국가 간 협력 또는 연구소, 연구자 간의 협력에 기

반한 국제 공동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온대지역과는 달리 극지 환경은 생물 다양성이 낮아 상대적

으로 단순한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극지 생물

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 변화의 예측에 중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학

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극지산업 남북양극연구의 중요성     ｜     글 사진 강성호 극지연구소연구원     ｜｜     연구리포트 다산과학기지에서 볼 수 있는 북극식물     ｜     글 이유경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장 사진 황영심(GeoBook 대표)  ｜

북극에 피어난 
‘우리말 꽃이름’

자주범의귀

이끼장구채

긴털송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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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극지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연

구팀은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다산기지 주변의 식

물과 미생물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를 조사하러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하였다(한국연구재

단-C1ABA001-2011-0021063). 우리나라의 북극 다산과학

기지가 문을 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다산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북극 식물의 이름조차도 우리말로 정

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였다.

통일된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북극 식물 연구 첫걸음

사람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연구하는 생

물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종기지 주변에 살

고 있는 한 식물과 관련된 보고서나 논문을 보면 남극좀새풀

과 남극잔디라는 이름이 나온다. 둘 다 동일한 식물을 부르

는 이름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연구자 간에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북극 다산기지 식물에 대한 보고에서

도 똑같은 식물을 다발범의귀와 덤불범의귀라는 서로 다른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만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각자 연

구를 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식물로 연구하는 것으로 오인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통일된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북

극 식물 연구의 첫걸음인 셈이다. 

북극 식물 연구의 첫걸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딛게 되

었다. 다산기지에 들어가기 위한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예정보다 하루 늦게 운항된 것이다. 만일 예정대로 다산기지

에 들어갔다면 생태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느라 바빴을 텐데,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니 연구팀은 할 일을 찾아야 했다. 그

래서 롱이어뷔엔의 식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기로 했다. 

롱이어뷔엔은 다산기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

리나라 다산과학기지는 북위 79도 근처 북극권에 있는 노르

웨이령 스발바르(Svalbard) 제도 중에서 스피츠베르겐 섬에 

자리잡고 있다. 스발바르 제도 전체 면적은 남한 크기 절반

이 조금 넘는 62,700km2로, 가장 큰 섬은 스피츠베르겐섬이노랑범의귀



다발범의귀 북극종꽃나무

북극다람귀꼬리 북극콩버들

북극황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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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밖에 노르오스트란데, 바렌츠, 에드게 등의 섬들이 있

으며 섬의 85%는 빙하에 덮여 있다. 이중 스피츠베르겐 섬의 

뉘올레순에 바로 우리나라 북극과학기지인 다산기지가 위

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뉘올레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롱

이어뷔엔에서 출발한다.

기상악화로 손해 보게 된 하루를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팀은 롱이어뷔엔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촬

영하며 우리말 이름을 정리하였다. 뉘올레순에 들어가서도 

계획했던 실험과 토양 시료 채취를 하면서 틈틈이 북극 식물

의 사진을 촬영하고 우리말 이름을 정리했다. 다산기지 주

변(북위 78̊ 56', 동경 11̊ 56')과 롱이어뷔엔 중앙부(북위 

78̊ 13', 동경 15̊ 38')에 살고 있는 북극 식물의 우리말 이름

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총 15과 28속 46종의 북극 식물이 우리말 이름

어떤 북극 식물은 백두산이나 우리나라 고산지대에도 살고 

있어 기존의 우리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좀속새

(Equisetum scirpoides), 씨범꼬리(Bistorta vivipara), 나도

수영(Oxyria digyna), 씨눈바위취(Saxifraga cernua), 얼룩

사초(Carex fuliginosa ssp. misandra), 왕김의털(Festuca 

rubra), 자주포아풀(Poa glauca). 나머지 식물은 모두 새롭

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속명(genus 

name)까지 새로 만들기도 했다. 

즉 식물의 속명이 없는 경우 가까운 속명에 ‘아재비’를 붙

이거나 영문 일반명을 번역하여 속명을 새롭게 붙여주었

다. 예) Braya(꽃다지아재비속), Micranthes(범의귀아재

비속), Cassiope(종꽃나무속). 때로는 하나의 속명에 우리

말 이름이 두 개 이상 있었는데, 이런 경우 식물의 특징을 보

다 잘 반영하는 우리말 이름을 선택하였다. 예) Ranunculus 

hyperboreus ssp. arnellii의 경우 형태적 특징이 미나리아

재비보다는 젓가락나물과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젓가락나

물’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15과 28속 46종의 북극 식

물이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식물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리고 빙하가 후퇴하여 새롭게 드러난 지역에 이 

식물들은 어떻게 자리 잡는지, 토양미생물과 식물의 생장에

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스발바르양귀비

북극선풍장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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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오전 9시, 탐험대는 러시아 프로비제니야에서 헬리

콥터에 썰매를 싣고 탐험출발지로 향했다. 우리는 북위 66도 

07분 20초, 서경 69도 40분 10초 지점에 내렸다. 우리와 동행

한 국경수비대 한 명과 세관원 한 명이 탐험 출발을 확인한 이

후에 여권에 출국도장을 찍어주었다. 

해안가 절벽에는 파도로 인해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5미터 

이상 치솟아 있었다. 이곳 파도가 얼마나 센지 말해주는 방증. 

우리는 출발부터 크고 작은 난빙대를 뚫고 나가야 했다. 만만

치 않았다. 대원들이 처지기 시작했다. 

재영이가 갑자기 힘이 빠져 못 걷겠다고 하자 찬일이가 그

의 썰매를 대신 끌고 왔다. 난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탐험 첫

날 힘이 빠져 걷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난빙 지대를 만나 흥분한 나머지 오버페이스 해 체력

지옥 같은 유빙…
생사를 걸고 
횡단했다

위 살아 움직이는 얼음, 돌무더기 같은 난빙대를 통과
하는 원정대원들. 아래 블리자드 속, 동상에 걸린 채 
밤을 새워 걸어온 정이찬 대원. 맨아래 알래스카에 도
착한 대원들. 횡단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을 많이 소모한 것이었다. 

대원들에게 꾸준히 운행하자고 말한 후, 다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곰 발자국이 나타났다. 어미 곰과 새끼 곰 두 마리의 발

자국이 우리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나 있었다. 순간 생각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곰 퇴치장비라고는 ‘곰 스프레이’와 ‘호

각’이 전부였다. (나중에 곰 사냥꾼에게 들은 사실이지만 호각

소리는 오히려 북극곰을 불러들인다고 한다). 난빙들을 헤쳐 

나가면서 수십 번 넘어지고 처박히며 이동해야 했다. 곰 발자

국은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고…. 오늘 겨우 5킬로미터를 조

금 넘게 이동했는데 날이 저물었다. 

다음날 5시 30분, 기상한 탐

험대는 물을 만들었다. 온천

지가 얼음이지만 바다가 언 

물이기에 얼음 위에 살짝 덮인 눈을 모아서 녹여야 했다. 출발

한 지 4시간이 넘자 지긋한 난빙지대가 끝나고 신빙대가 나타

났다. 하지만 신빙대 끝에는 엄청난 리드가 있었다. 리드를 피

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했다. 1시간 반 후 우리는 

간신히 큰 리드는 피했지만 작은 리드를 만났고, 점프해 건넜

다. 이후 살얼음판을 건너던 나는 순식간에 얼음이 깨져 바다

에 빠져버렸다. 버둥거린 끝에 겨우 빙판 위로 올라설 수 있었

다. 하지만 양말까지 젖은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옷을 갈

아입고 언 몸을 잠시 녹였다.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아 지나온 길(러시아 쪽)에 의지해 방

향을 잡으며 나가야 했다. 오후 4시 30분, 해가 떨어지자 기온

이 무섭게 떨어졌다. 텐트 안의 기온이 영하 20도. 하지만 모

든 것이 얼어붙어 버너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버너를 켜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 불 보

듯 뻔했다. 라이터를 겨우 녹인 우린 자정이 되어서야 저녁을 

먹고 잠잘 수 있었다.

다음날, 시야가 좋지 않았다. 가스가 끼고 북풍이 불었다. 앞

으로 3일간이 탐험 성공의 분수령이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5도. 바람까지 불어댔다. 이럴 때 리드가 얼어붙어 만들어지

는 신빙대를 만나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나와 재영

이 찬일이 모두 코에 동상 증상이 있었지만, 바다가 막 얼어붙

기 시작한 구간을 최대한 빨리 건너야 했다. 국경선 가까이 접

근하자 앞에 큰 리드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리드를 피해 

남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 진행, 오후 3시가 지나서 날짜 경

계선을 넘어섰다. 2월 26일에서 2월 25일로 이동한 것이었다. 

신빙대 위로 얼음 결정체들

이 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났다. 난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너다가 갑자기 얼음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아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방수 슈트로 갈아입은 후 아이스바일을 한 손에 들

고 얼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바다가 

주는 두려움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2012 봄
 + 여

름

거대한 얼음판이 수없이 갈라진 틈으로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베링해협.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해협 도보 횡단은 얼음판이 가장 넓고 단단하게 유지되는 2월에만 가능

하다.  영하 30도의 혹한과 곳곳에 도사린 유빙 때문에 1980년대 이후 탐험대 20여 팀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2 베링해 탐험대’가 동양인 최초로 그 지옥 같은 유빙을 

뚫고 160킬로미터를 엿새 동안 쉼 없이 걸어간 끝에 지난 2월 29일 횡단에 성공했다.

살얼음판 건너는 중 
바다에 빠져

바다가 얼지 않은 곳은
수영으로 건너

바다에 빠진 최재영 대원이 홍성택 대장의 도움으로 썰매에 의지해 얼음을 헤치며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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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면 리드를 건너야 했다. 끊어진 바다를 수영으로 건넌 오

후 4시 반, 우리는 얼음 위에 텐트를 친 후 국경을 넘은 기념으

로 보드카를 마시며 언 몸을 녹였다.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만, 정찬일 대원이 확인한 결과 곰이 썰매를 뒤지다 먹을 게 없

자 내 썰매를 10미터 밖으로 집어던진 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바람에 텐트가 심하게 흔들렸다. 블리자드가 

몰아닥친 것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방향잡기가 어려웠다. 

영하 30도, GPS 배터리를 아껴야 했기에 계속 켜 놓고 운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바람의 방향과 사스투르기(얼음 요철)를 관

찰해 방향을 잡아나갔다. 블리자드 속에서 난빙대를 피해 가

기는 어려웠다. 9시간의 악전고투로 난빙대를 통과하는 동안 

체력과 체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블리자드는 극에 달한 것처럼 몰아쳤다. 하

지만 나는 일몰 때까지 운행을 밀어붙였다. 대원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인해 조금씩 일그러져 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운행을 마친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겨

우 텐트를 치고 바람을 피했다. 나는 GPS부터 확인했다. 전원

을 켜자 그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속 3.2킬로미터의 

속도로 29킬로미터를 동쪽으로 밀려온 것이었다.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3킬로미터 이상을 태평양 쪽으로 더 떠내려

갔다. 나는 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쉬는 동

안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하지만 결론은 운행이었다. 대담성과 확신감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난 후배들에게 “지금 출발하지 못하면 태평양

으로 떠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모두 주저 없

이 “네 알겠습니다”라며 나의 운행 결정에 따라주었다. 우리

는 출발 전 초콜릿 등 에너지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먹어치웠

다. 이제 게임 같은 탐험이 시작된 것이었다. 승자는 오늘밤에 

가려질 것이다. 성공할 수도 있고, 구조될 수도 있으며, 집으

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자만이 느끼는 불안감을 억

누르며 전진했다. 이찬이가 자꾸만 뒤처지자, 찬일이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

다. 얼마를 더 운행한 후, 이찬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왼쪽 

눈 부위에 동상이 걸려 있었고, 코와 뺨에도 진행 중이었다. 대

원들의 모습은 처참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만 했다. 새

벽 2시가 넘어서자 리드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리

드를 건너다가 얼음이 무너지면서 바다에 다시 빠지고 말았

“지금 출발하지 못하면 
태평양으로 떠내려갈 것”

베링해협 횡단에 나선 대원들이 알래스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 허우적대며 얼음판으로의 필사적으로 상륙(?)한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운행을 이어갔다.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

으면 우리는 벌어진 리드 속에 갇히고 말 것이기 때문. 날이 밝

을 때쯤 나는 GPS로 위치를 확인했다. 서경 168도 09분. 정확

하게 진행해온 것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얼마를 더 진행하자 갑자기 거대한 얼

음판들이 빠른 속도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가까이 갈수

록 웅장한 소리와 함께.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얼음판들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태평양으로 떠내려가는 얼음판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었다. 고정된 얼음판과 그 앞으로 광폭하게 떠내려가는 얼음 

사이, 1.5미터의 바다. 탐험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횡단할 곳을 찾았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두께 160센티미터 정도 되는 작은 얼음판

이 바다 중간에 걸려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올라탄 후 건너편 

얼음지대로 뛰어내리기로 했다. 대원들의 협동으로 우리는 간

신히 얼음 위에 올라섰다. 나는 첫 번째 도하에 나선 찬일이에

게 뛰어내린 후 무조건 난빙 위로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

라고 말했다.  

몸을 던진 찬일이는 계획대

로 난빙대에 올라섰다. 이찬

이도 성공했다. 하지만 재영

이는 머리와 어깨만 보인 채 “형 도와줘”라고 소리쳤다. 난 그 

소리에 썰매에 연결된 벨트를 풀고 있는 힘을 다해 재영이 있

는 곳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는 내 눈에서 

사라졌다. 있는 힘을 다해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얼음판이 솟아오르면서 얼음 

사이로 곤두박질쳤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재영이를 찾아 헤맸다. 이때 찬일이가 내게 다가

왔고 재영이가 사라졌다고 하자 찬일이도 흥분해 소리치며 재

영이를 찾아 헤맸다. 나는 그가 유빙사이에 빨려들어 갔을지 모

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이렇

게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으르렁거리

며 떠내려가는 유빙 사이에서 재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

리는 재빨리 그에게 달려갔다. 재영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치

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 분명했다.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안전한 얼음에 서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해안선에 근

접한 것이었다. 하지만 알래스카로 향하는 길은 눈이 무릎 이

상까지 빠졌다. 20시간째 운행, 그 중 9시간은 물 한 방울도 마

시지 못했다. 동상에 걸린 대원들과 목적지 2.6킬로미터를 남

겨둔 지점에 텐트를 쳤다.

2월 29일, 온화한 날이 밝아왔다. 난 변을 보기 위해 텐트 밖

으로 나서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이 불과 1시간 반 거

리에 펼쳐졌기 때문. 우리는 정확히 알래스카 서쪽 끝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다. 웨일즈를 향해 다시 걸었다. 저 멀리 스노우

모빌을 타고 우리에게 사람이 접근해 왔다. “어디서 왔느냐?”

는 질문에 “러시아에서 건너왔다”고 하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안내된 후, 실로 오랜만에 따뜻

한 차를 마시며 비행기를 기다렸다. 난 밖으로 나가 우리가 걸

어왔던 곳을 바라보며, 이번 탐험에서 겪은 경험과 고난이 훗

날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록이 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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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을 건 얼음판 
횡단 끝에 알래스카 도착

블리자드를 헤치며 전진하는 대원들.

베링해협 횡단 안내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에게 있어 

2011/12년 남극시즌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항해

가 될 것이다. 선원들의 경우에도 일생 배를 타는 

동안 바다에서 다른 배를 구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구조 활

동에 나섰던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구조 활동은 아라온호가 뉴질랜드 

리틀턴 항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아라온호는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 남극세종

기지에 연료와 보급품을 하역 후 남극중앙해령 

탐사를 마치고 12월 16일 리틀턴 항으로 입항한 

후 재보급을 마치고 19일 다시 남극 로스해 테라

노바 만으로 장보고기지 건설관련 조사를 위해 

출항할 예정이었다. 리틀턴 항에 입항한 다음날

인 12월 17일 새벽 05:00시(이하 뉴질랜드 현지 

시간, 한국보다 4시간 빠름) 극지연구소로부터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 구조에 관한 소식이 전

해졌다.

선체가 침수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 구조

러시아 메로잡이 어선 스파르타호(전장 48m, 

500톤급)는 로스해에서 조업중 해빙에 부딪치면

서 선체가 파공 침수되어 16일 03:00시부터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스파르타호는 해빙

대 안에 갇혀서, 적어도 4,000km 이내에는 해빙

대를 뚫고 접근할 수 있는 배가 없었다. 스파르타

｜     아라온호 365일 스파르타호와 정우2호 긴급구조     ｜     글 김예동 극지연구소 대륙기지건설단장  사진 극지연구소 제공     ｜

스파르타 구조활동 종료 후 
해빙 위에서 연구 작업 중인 
아라온호 연구원들.

아라온호 
남빙양 조난어선 대구출 작전



호에는 러시아인 15명, 인도네시아인 16명, 우크

라이나인 1명 등 3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 18명은 이미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였고 나

머지는 배에 실린 짐들을 바다로 던져 무게를 줄

이고 펌프로 물을 퍼내며 침몰을 막기 위해 사력

을 다하고 있었다. 사고 해역은 가장 가까운 미국

의 남극 맥머도 기지에서도 1,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헬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만 

대형항공기로 긴급 구호품을 투하할 수 있을 정

도였다.

스파르타호 상황이 급박한 관계로 아라온호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해에 꼭 필요한 연료, 

부식 등을 싣고 출항하기로 결정하고 17일 07:00

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라온

호 연료 주입에만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리

틀턴 항만국에 요청하여 우선 연료주입 선석으로 

배를 이동시켜 최우선적으로 연료를 넣도록 조치

하고 그 동안 필수적인 식품, 소모품, 연구장비, 

헬기 2대를 선적 하였다. 또한 당초 19일 승선할 

예정으로 17일 오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하

는 연구단원 30여명을 공항에서 직접 아라온호

로 이동시켜 출항 수속을 밟도록 조치하였다. 당

일은 마침 토요일이라 최소한의 항만 운영자들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었으

나, 분초를 다투는 조난 구조 상황에서 최대한 빨

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대행사와 항만국을 

독려하였다.

모든 작업은 주야로 계속되어 드디어 18일 00

시 아라온호는 크라이스트 처치의 리틀턴항

을 출발하게 되었다. 국제협약에 의거 남극 로

스해 지역에서의 모든 해난사고는 뉴질랜드 

RCCNZ(뉴질랜드 구조활동 조정센터)의 지휘 통

제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출항 전 RCCNZ에 

아라온호의 구조활동 참여와 통신선 유지를 협

의 하였다. 아라온호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연구

소, 국토해양부 상황실과 RCCNZ에 위치와 해

황, 기상상태 등을 보고하고 아울러 스파르타호 

위치, 해황, 부근 다른 선박들의 위치 등을 전달 

받았다. 스파르타호 부근 50km 북쪽 해빙대 가

장자리에 같은 회사 소속의 러시아 어선 치요마

루가 머무르고 있었으나 그 이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 상태였다.

배멀미와 암흑 속에서 4일간 질주 끝에
사고 현장 도착

남빙양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거칠고도 험한 바

다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위 60도 부근은 상시 

저기압이 생기고 머무르는 곳으로 악평이 나있

다. 아라온호도 항상 60도를 넘기 전에 위성사진

을 보면서 저기압을 최대한 피해가며 감속 운항

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구조 때문에 순항 속도 12

노트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다. 폭풍과 10미터 

이상의 파도 속에서 12노트로 달리는 것은 선원 

포함 총 76명의 승선자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

었다.  극심한 롤링, 피칭으로 대부분의 연구원들

은 심한 배멀미로 인해 침실 밖으로 나오지도 못

하고 물만 마시고 누워 있어야 했다. 배멀미와 암

흑 속에서 꼼짝없이 4일 이상을 견디다가 12월 

23일 남위 66도 부근 해빙에 도착하고서야 바다

가 비교적 잔잔해지고 배 흔들림이 적어졌다. 그

제야 모두들 식당으로 모여 그동안 금식(?)을 끝

내고 정상적인 식사와 선내 활동이 이루어졌다.  

연구단원들은 연구장비 점검, 연구계획 토의, 헬

기 운항 스케줄 조정, 안전 교육 등으로 바쁜 시

간을 보냈다. 25일 00시경 드디어 대기 중인 치

요마루를 만나 아라온호가 앞장서서 해빙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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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침수되어 유빙에 기울
어져 구조를 기다리는 스파
르타호.
오른쪽 연료 이송 후 물 위
로 떠오른 스파르타호 선수 
우현 파공 부위.



치요마루가 500미터 후방에 따라오면서 해빙대

에 진입했다. 당초 우리의 계획은 연구일정에 손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요마루를 스파르타호까

지 인도해 넘겨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 약 4

시간 만에 이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해빙대에

서 아라온호는 약 6~8노트로 전진하며 얼음을 

뚫어 길을 내어도 치요마루는 3노트 이상 따라오

지 못했다. 그대로라면 도착시간만 지체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

다. 즉 남위 73도 부근에서 정선하여 치요마루에

서 수리용 철판과 보급품 등을 전달 받고 북쪽으

로 선수를 돌려 치요마루를 해빙지역 밖으로 데

려다 놓은 다음 우리는 다시 남쪽으로 스파르타

호까지 단독 항해하기로 하였다. 초조한 가운데 

치요마루를 안전지대로 호송 후 아라온호는 선수

를 돌려 스파르타호를 향해 8~12 노트로 전진해 

갈 수 있었다. 

24시간의 철야작업 끝에 스파르타호 수리

드디어 우리는 25일 21시경 스파르타호에 도착

했다. 스파르타호는 해빙이 둘러싼 사방  1km 정

도의 개수면의 한쪽 해빙에 비스듬히 기대어 연

명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바다는 너무 잔잔하고 

주변이 고요해서 마치 태풍의 중심부에 들어온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었다. 스파르타호의 모

든 선원들은 좁은 갑판에 몰려 나와 손을 흔들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것처럼 아라온호를 반기

고 지난 8일 간의 절망과 사투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했다. 도착하자마자 아라온호에서는 보트를 

띄워 기관장과 기관원들을 스파르타호에 보내 파

손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 협의를 위해 스피르타

호 선장을 데려오도록 조치했다.

스파르타호는 전달 받은 상황보다 훨씬 심각

한 상태로 선체 우현 수심 1.5m 지점에 30cm 정

도의 파공 이외에도 약 1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된 

것 뿐 아니라 선박의 코에 해당하는 선수 용골 부

분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 되었다. 파공 부분

은 임시로 담요 등으로 막아 물이 들어오지 않도

록 조치하고 계속 펌프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었다. 우리는 스파르타호 파손 상태가 심각하

여 수리한다 해도 가까운 항구까지의 안전 운항

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스파르타호 선장

에게 배를 포기하고 모든 선원을 아라온호로 이

송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선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배를 끝까지 사수하겠으며, 심지어는 아라온호

가 그냥 떠나도 어쩔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

수했다. 우리는 사지에 몰린 선원들을 두고 그냥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

을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최대한 스파르타

호를 수리해 주기로 했다.

우선 수리를 위해 아라온호를 스파르타호에 접

선시킨 후 26일 오후 2시부터 스파르타호 연료를 

아라온호로 임시 이송하여 파공부분을 물위로 떠

오르도록 하였다. 파공 부위가 떠오르자 우리 기

술진이 장비와 부속을 갖고 들어가 용접작업을 

시작하여 무려 24시간의 철야작업 끝에 말끔히 

수리를 마쳤다. 작업이 끝나자 러시아 선원들은 

믿기지 않는 듯 아라온호 기술진의 신속한 작업

과 기술에 감탄을 보냈다. 우리는 시멘트를 덧붙

여 파공 부위를 완벽하게 수리 후 스파르타호를 

해빙 밖으로 인도해 28일 22:00시 해빙 밖에서 

대기 중인 치요마루에 인수 후 비로소 구조 활동

을 종료하게 되었다. 구조를 종료하자 이명박 대

통령께서 직접 아라온호 수석 연구원에게 전화를 

미
래
를
 여
는
 극
지
인

왼쪽 정우3호 갑판에서 정우
2호 선원들이 아라온호가 구
조해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 아라온호 기관부 선
원들이 스파르타호 파공 부
위를 수리해 주고 있다.



걸어와 선장 및 모든 승선자들에게 그동안의 노

고를 치하하고 구조활동을 통한 국위 선양에 격

려를 보내주셨다.

아라온호는 구조 종료 후 다시 3일 간의 항해 

끝에 2012년 1월 1일 장보고 기지 후보지인 테라

노바만에 무사히 도착 연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

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헬기를 이용한 운석 

연구팀, 빙하 시추팀 등 원거리 캠프 설치도 순조

롭게 이루어지고 건설지 주변 환경조사, 지반조

사 등이 속도를 내어 진행되었다.

불길 휩싸인 정우2호 구조하기 위해 전력질주

철야 연구 작업이 숨 가쁘게 돌아가던 2012년 1

월 11일 03:15 RCCNZ로부터 다시 구조요청이 

전해졌다. 메로잡이 어선 정우2호에서 화재가 발

생 선원 40명중 25명은 구명정으로 탈출했으며 

3명은 실종되고 12명은 배에 남아 있는데 설상가

상으로 화재가 계속 번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구

명정이 유실되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

양경찰청,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

품부, 언론기관 등의 빗발치는 전화로 아라온호 

통신이 두절될 정도였다.

당시 정우2호 사고해역은 아라온호에서 500km 

동쪽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두꺼운 난빙대가 

놓여 있어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또한 그 당시  운석연구팀은 200km, 빙하연

구팀은 80km 떨어진 내륙 빙하에 캠프를 설치한

지 10일이 지난 시기로 3일 내에 모두 철수시키

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12여명의 선원이 불타는 

배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빙하 위에 14명의 대원들을 남겨두고 며칠이 소

요될지 모르는 구조활동에 나서야 할 것인가 결

단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11일 04:45분 아라온호는 정우2호 구조를 위해 

연구활동을 중지하고 사고지역으로 출발했다. 

두꺼운 난빙대를 12노트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

는 것은 마치 탱크를 몰고 도심지 건물 속을 뚫고 

달리듯 엄청난 진동과 굉음의 연속이었다. 이처

럼 20시간을 달려 12일 00:30분 정우2호에 도착

했다. 정우2호는 계속 검은 연기를 내 뿜으며 완

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선원들은 다행히 그

동안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정우3호가 먼저 도착

해 구조되었고 화상환자 7명은 미국 연구선 파머

호로 이송되어 미국 맥머도 기지를 향해 떠난 직

후였다. 상황 수습을 위해 도착 후 정우2호 선장

과의 면담 결과 3명의 실종자는 선체 내에 남아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파악되어 더 이상의 해상

수색 및 헬기 수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정우3호에는 30명의 구조된 선원이 추가로 타고 

있으므로 도저히 뉴질랜드까지 안전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라온호로 이송해야하

는 처지였다. 

아라온호는 연구단 잔류 대원들을 철수시킨 후 

뉴질랜드로 귀로 길에 구조 선원들을 태우고 가

기로 약속하고 테라노바 만으로 돌아왔다. 이후 

약속대로 귀환 길에 정우2호 선원 30명은 이라온

호로 태워져 무사히 리틀턴항으로 돌아올 수 있

었다.

2011/12년 시즌 아라온호는 두 번의 구조 활동

으로 인해 연구 손실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제적으로 우리의 극지활동 여력을 과시하고 우

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섰다는 자부심으로 나름 보람 있는 남극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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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2호 사고 현장. 선원들
은 앞쪽 정우3호에 구출되었
고, 뒤쪽에는 정우2호가 검
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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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

거를 갖고 있는 국가로 남극조약을 주도했다. 남극조약 정신

의 기초가 된 1957-58년 지구물리의해 이후 꾸준히 활발한 연

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영국, 독일, 우리나라 등과 같

이 독립된 전문극지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대신에 국립과학재

단 내에 극지연구청(Office of Polar Program)을 두고 극지연

구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남극활동의 초기에는 해군에서 보

급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국립과학재단

이 연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국립과학재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미국의 대외 극지정책을 총

괄하고 있다. 미국의 남극정책은 남극조약 50주년을 기념하

여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을 통

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남극은 남극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평

화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평화와 과학활동에 기여하

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과

거 13회의 타국기지 사찰활동을 통해 남극에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활동 정책으로 1995-96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가 미국남극연구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남극 내 자국의 활

동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과학활동 역량을 제고

하고 상설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

립학술원은 2010-11년 향후 20년간의 미국 남극연구활동 방

향으로 해수면상승과 남극과의 관계, 지구기후시스템에서 남

극과 남빙양의 역할,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생태계의 반응, 과

거 지구진화에서 남극의 역할 등 기후변화, 남극에 보존된 과

거 기후역사, 남극생물의 극한환경 적응기작, 지구와 우주환

경 상호작용, 우주연구를 위한 남극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북극이사국이며, 특히 북극해에 인접한 5개 연안국 

중의 하나다. 아직 유엔해양법에 가입하고 있진 않지만, 국내

적으로 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기본정신

에 따라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이익확대를 추진하

고 있다. 2009년 1월에 북극지역정책대통령령을 통해, 북극해 

안보, 자원개발의 중요성, 원주민의 역할, 러시아와 협력, 북

서항로에 대한 자국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추

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에 자

극받아 캐나다와 뷰포트해 경계획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극지연구활동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에는 남극연구활동을 중

심으로 소개코자 한다.

극지연구체제

국립과학재단은 미국의 과학활동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해 설

립된 연방기구로 총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하며 임기는 6년이다. 생물연구부, 컴퓨터 및 정보과학연구

부, 공학연구부, 지구과학연구부, 수학 및 물리연구부, 사회

경제연구부, 교육 및 인문연구부 학문분야 등의 학문분야별 

연구부와 총재 직속부서로 극지연구청(OPP: Office of Polar 

Program)을 두고 있다. 1982년 레이건대통령 당시 대통령령 

6646호를 통해 국립과학재단이 남극연구활동을 총괄토록 했

다. 극지연구청을 직속부서로 두는 이유는 극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극지연구청 산하에는 남극연구부, 북극연

구부, 남극인프라 및 보급지원부, 극지환경 및 안전실 등을 두

고 있다. 국립과학재단 총장은 대통령직속 부처간북극연구정

책위원회(IARPC)의 의장을 담당하면서 북극연구활동도 총괄

｜     세계의 극지연구 활동 미국의 남극 기지    ｜     글 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 실장   ｜

남극연구 
선도하는 미국,
3개의 상주기지 
운영

맥머도만에 정박한 스웨덴 쇄빙선 오덴호(오른쪽)와 미국 쇄빙선 팔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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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극지연구청은 남극연구활동에 약 

5천억 원, 북극연구활동에 약 1천3백억 원을 투입했다.

남극의 주요 인프라

미국은 남극에 3개의 상주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 

남극점에 아문센-스콧기지, 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된 지역에

서 약 350km 떨어진 로스해 지역에 남극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맥머도기지, 남극반도 서쪽 앤버스섬에 팔머기지가 그것이다.

맥머도기지(남위 77̊ 51′, 동경 166̊ 40′) 

Ross Island 내 Hut Point반도에 위치하였으며 1955년 개설

한 이래 확장·정비가 계속되어 현재는 남극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다. 미국 남극활동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즉 주변의 

에레부스화산, 드라이밸리 등 필드연구를 위한 준비와 남극

점 기지 출입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평균기온은 영하 

28℃에서 영하 2℃이며, 하계기간 900~ 1,050명, 겨울에는 

100~200명이 체류한다. 기지에는 85동의 건물과 24km의 일

반도로, 34km의 설상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6개의 헬기착륙

장, 부유식해상항만시설, 3개의 활주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빙활주로인 페가수스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남극점

기지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주요시설이다. 페가수스 활주로에

서 맥머도기지까지는 델타트럭이라 불리는 일종의 공항버스

를 타고 약 1시간 해빙 위의 도로를 이동해야 한다. 최근에는 

뉴질랜드 스콧기지와 공동 활용을 위해 풍력발전을 위한 터빈 

3기를 건설하여 대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12년 1

월 장보고과학기지 부지확정 기념식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우

리나라 대표단도 페가수스 활주로를 이용해서 이태리 마리오

주켈리기지로 이동하였다. 

미국의 남극상주과학기지.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와 맥머도기지를 연결하는 C-17 항공기. 2 해빙활주로 페가수스와 맥머도기지 간에 활용되는 공항리무진 델타트럭.
3 장보고과학기지 건설부지 방문을 위해 맥머도기지 페가수스 활주로에 도착한 우리나라 대표단. 남극 여름철에는 이곳에 1천명 이상이 체류할 
정도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4 맥머도기지 전경. 그림 오른편 부유식항만시설에 정박중인 미국쇄빙연구선 Nathaniel Palmer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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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점 아문센스콧기지(남위 89̊ 60′, 동경 139̊ 16′)

남극점 아문센스콧기지는 1911년 노르웨이탐험가 아문젠이 

설치한 텐트에서 유래한다. 미국은 1956년 11월 해군 공병단

이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975년 돔 형태의 기지를 증축하였

다. 2008년에는 고상식 건물로 개축하였다.

지리적 남극점에 위치한 아문센스콧기지는 여름철에는 약 

220명, 겨울에는 50명이 체류하면서 대기관측, 지질과 지구

물리, 빙하학, 미생물학, 우주과학 등을 주로 연구한다. 맥머

도기지에서 약 1,350km 떨어진 아문센스콧기지를 연결해주

는 것은 스키를 장착한 LC-130 항공기다. 2012년에는 2월 15

일 맥머도로 가는 마지막 항공기가 운항되었으며 약 8개월간

은 고립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아문센스콧기지에는 우주의 팽창을 촉진하는 신비한 힘의 

원천으로 알려진 Dark Energy 관측을 위한 우주관측 망원경

과 우주 중성자 관측을 위한 IceCube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

다. 위쪽 아문센스콧기지 항공사진은 가운데가 빙원활주로, 

왼편이 주거동 등 시설, 오른편은 소음과 빛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설치한 연구시설이다. 사진 맨 왼쪽에는 1975년

부터 사용했던 돔형기지와 2008년 새롭게 건설된 고상식 건

물이 보인다. 2011년 12월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이 남극점

에 도달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노르웨이 수상 옌스 스톨

텐베르그 일행이 기지를 방문했다.

팔머기지(남위 64̊ 46′, 서경 64̊ 03′)

팔머기지는 남극반도 서편 맨버스섬에 위치하고 있다. 1968

년에 설치되었으며 위치 특성상 생태계, 해양학, 생물학, 화학 

등의 연구를 중점 수행하고 있다. 칠레 푼타아레나스에서 선

박으로 4일 거리에 있어 로렌스 굴드호를 통해 지원과 연구활

동이 주로 수행된다. 고무보트를 이용한 주변 해양 조사는 기

지주변 약 5km를 운항수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여름철에는 약 45명, 겨울에는 18명이 거주하며 연구활동

을 하고 있다.

미
래
를
 여
는
 극
지
인

1 아문센스콧기지 전경. 2 직경 10미터의 남극점우주망원경. 3 팔머기지 전경. A동은 육상연구동이며, B동에는 창고, 발전시설,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C동에는 생물연구시
설, 수족관, 식당이 있고, D동은 고무보트 보관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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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송수단 및 야외캠프

미국의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이동 루트는 크게 두 가지다. 하

나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맥머도기지-남극점기지를 

연결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칠레 푼타아레나스와 팔머기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름철 맥머도기지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

트처치와 연결을 위한 C-17항공기와 아문젠스콧기지 지원을 

위해 스키를 장착한 LC-130이 수시로 이착륙을 한다. 또한, 

야외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다수의 Basler 항공기가 운영된다. 

쇄빙연구선 Nathaniel Palmer호는 크기 면에서 우리나라 

아라온호와 비슷하다. 1992년부터 남극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94미터의 길이로 6800톤이다. 승무원 22명을 포함해 

61명이 탑승할 수 있고 1미터 두께의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쇄빙할 수 있다. 

로렌스 굴드호는 길이 약 70미터 3000톤으로 1997년부터 

남극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승무원 16명을 포함해 44명

이 탑승할 수 있다. 주로 칠레 푼타아레나스와 팔머기지 간의 

인력 이동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상주과학기지 이외에도 주요연구활동이 이루어지

는 지역 약 20곳에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과 항공유

를 저장하여 야외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가 장보고과학기지를 맥머도기지에서 약 350km 떨

어진 곳에 건설키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의 극지과학협력이 더

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3월 극지연구소와 극지

연구청(OPP)은 국립과학재단에서 기관장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극지연구협력활동을 촉진키로 하였다. 아라온호를 이용

한 서남극해 아문젠해 해양연구활동, 남극해해령연구활동, 웨

델해 라슨센빙붕관측 활동, 남극지자기관측네트워크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맥머도만에 정박한 미국 쇄빙선 Nathaniel Palmer호. 2 미국과학재단을 예방한 극지연구소 이홍금 소장. 맨 오른쪽이 미국과학재단 총재. 3 맥머도기지 해빙활주로에 대기 
중인 항공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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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대륙의 98%를 덮고 있는 빙하는 평균 2,100미터 최고 

4,800미터의 깊이에 이른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

으로 이렇게 두꺼운 빙하의 내부구조와 빙하 밑에 존재하는 

호수의 존재까지 알 수 있을까? 

빙하원격탐사 방법

빙하원격탐사는 아이스레이더(Ice Radar : 이하 레이더)라 불

리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메가헤르츠(Megahertz) 주파수 대역

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송신기와 빙하내부에서 반사되어 오

는 파를 수신하는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1). 빙하내부로 

방사된 신호는 서로 다른 유전체(誘電體) 특성을 갖는 내부의 

얼음층이나 크레바스, 물 등과 같은 곳에서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반사되는 신호를 시간별로 기록하여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몸의 내부를 볼 수 

있듯이 빙하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2). 

레이더 탐사는 주로 항공기나 설상차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

다. 빙하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탐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그림4). 특히 항공기

를 이용한 레이더 탐사는 1960년대 이후 남극에서 빙하 내부

와 하부의 상태를 연구하기위해서 80회가 넘는 레이더 탐사

가 수행되었다(그림5). 그 결과 남극 대륙의 98%를 덮고 있는 

빙하의 평균 두께가 2,100미터이며 최고 4,800미터의 깊이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빙하 하부의 복잡한 구조를 

밝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설상차 등을 

이용해 빙하 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과학탐구 빙하원격탐사     ｜     글 이주한 극지연구소 장보고과학기지 현장연구 선임연구원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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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

1 아이스레이더 탐사의 구성 및 원리. 2 레이더(Ice Radar) 탐
사 장면과 탐사 결과 얻어진 자료(3000m 부근의 평평한 곳이 
호수로 추정되는 곳이다). 3 1956~58년 남극점을 종단하던 
중 크레바스에 빠진 설상차. 4 항공 아이스레이더 탐사를 위해 
대기 중인 항공기(BAS 제공). 



빙하원격탐사의 중요성

레이더를 통한 빙하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면 기후변

화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빙하의 

부피와 빙하하부의 기반암의 지형, 빙하의 생성과 녹는 

비율, 흐름의 속도의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빙하 표면의 고도와 빙하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더불어 빙하의 기초

를 이루는 기반암과 빙하 내부의 특징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빙하 원격탐사는 환경변화

에 따른 빙하의 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빙하원격탐사로 알 수 있는 것

레이더 탐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빙하의 비밀은 첫째로 빙

하 내부구조나 매년 켜켜이 쌓인 빙하의 층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사용되는 레이더의 주파수에 따라 그 감도가 다

르긴 하지만 최소 수 센티미터에서 최대 수 미터에 이르는 

내부 구조를 규명해 낼 수 있다. 빙하 시추자료와 비교하

면 공간적인 빙하의 물질수지(Mass Balance)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빙하의 움직임과 빙상의 진화를 계산해 낼 수 있

다. 아울러 빙하위에서 과학자들이 빙하를 연구하거나 빙

하 위를 이동할 때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는 것이 크레바

스이다(그림3). 한번 빠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크레바스는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틈새 위로 눈이 살짝 

덮여 있으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매우 힘들다. 하지만 레

이더 탐사를 이용하면 이 또한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 과

학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동아줄인 셈이다. 

그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빙하 하부 지형의 모

양과 지질학적 특징 등을 알 수 있다(그림6). 이를 이용해 

빙하의 부피에 대한 정보와 더 나아가서는 두꺼운 빙하

하부에 존재하는 물이나 호수의 존재까지 밝혀낼 수 있

다. 실제로 1980년대 말 빙하하부에 호수의 존재를 처음 

밝혀냈는데 최근까지 약 280개의 빙하하부 호수가 존재

하고 있으며 빙하 위에서 측정된 레이더의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이들 호수가 얼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을 밝혀내었다(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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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극의 지구물리 탐사 트랙라인. 항공과 빙하위에서 실시한 레이더 탐사가 82
건에 이른다.(BEDMAP 제공, after Lythe et al.) 6 남극의 빙하 하부 지형도(DA 
Young, Nature474). 7 레이더를 통해 밝혀진 빙하 하부에 존재하는 호수와 강 등
에 대한 정보(credit Zina Deretsky, NSF).



극야(極夜)란 극권(極圈)인 위도 66.5°보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면 생기는, 하루 24시간이 밤인 날, 곧 하루 종일 태양이 나

타나지 않는 밤을 말한다. 극야는 당연히 극점(極點)에 가까이 

갈수록 많아져, 예컨대 남극점에서는 182일이 극야이다. 

극야는 동지를 전후해서는 아주 깜깜한 이른 바, 흑야(黑夜)

이고 칠야(漆夜)이지만, 태양이 사라진 후나 나타나기 전 상당

한 시간동안은 소위 박명(薄明)으로, 상상하듯이 그렇게 어둡

지 않다. 이는 고위도에서는, 저위도나 중위도와 달리,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남극대륙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 노바 베이

의 케이프 뫼비우스 부근에 준공할 예정인 장보고기지는 남위 

74°37.39′, 동경 164°13.72′으로 극야가 95일이며 100일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극야를 체험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남극의 눈물”을 만든 MBC의 제

작진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모슨기지에서 극야를 경험했던 것

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북극 다산기지는 115일 극야

따라서 우리 연구소의 배려로 북극 다산(茶山)기지에서 2012

년 1월 13일부터 한 달 간 극야를 체험하게 되었다. 단순한 극

야체험을 넘어 좀 더 나은 월동생활에 관한 사유(思惟)가 체험

의 진정한 의도였다. 북위 78°55′, 동경 11°56′인 북극 다산기

지에서는 115일이 극야이다. 니알슨의 연평균 기온은 -6.3℃

이며 1월의 기온은 -13.9℃, 2월의 기온은 -14.6℃로 가장 낮

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다.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스피츠베르겐 섬의 과학촌 니알슨

에 있는 다산기지는 2002년 4월 29일 설립되었다. 붉은 2층 

건물의 반이 우리기지이다. 스피츠베르겐 섬에서 가장 큰 도시

인 롱여빈에서 겨울에는 니알슨으로 가는 경비행기가 주 2편

이 있다. 한편 스발바르조약과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에 따른 

효과 때문인지, 2003년 여름 900명 정도였던 롱여빈의 인구

는 2,000명이 되었고 니알슨으로 가는 비행기 편도 2배로 증

편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스발바르조약에 가

입만 하면, 그 나라 국민은 면세지역인 스발바르군도에서 생업

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0년대에 가입한 태국은 100

명 가까운 태국사람들이 롱여빈에서 살아 태국 음식점과 마사

지 가게가 있다. 

니알슨에 있는 10개국의 기지들을 관리하는 노르웨이회사 

킹스 베이(Kings Bay AS)는 1964년부터 기지들을 관리해왔

다. 따라서 26명의 회사원들은 나름대로 겨울을 잘 보냈다. 예

컨대,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운동(개인과 단체운동), 교육(뜨

개질, 사진, 악기), 식사, 파티, 별장 이용으로 그들은 겨울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냈다. 한편 회사 킹스 베이는 노르웨이 

국영비영리 회사로,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균

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에는 나무 바닥의 실내 농구체육관이 있어, 농구와 개

인 운동도 하지만 반디라는 단체운동을 즐겨했다. 3명 한 팀

인 이 운동은 약화된 필드하키라고 보면 될 만한 운동이다. 국

적, 성(性),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된

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뜨개질 모임에는 남자와 여자가 20

명 가까이 모였으며, 한 쪽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들

에게 사진술도 강의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유클레레 악

기반에도 등록했다. 그들은 26명 직원 가운데 요리사가 5명

이 될 정도로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겨울이라 수송문제

가 있긴 해도 과일과 채소는 부족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식사

는 일종의 특식이다. 예컨대 오리요리, 칠면조요리, 연어요리, 

순록요리, 노르웨이 전통음식처럼 미리 게시한 요리가 나왔

다. 또 겨울에는 여름과 달리 매주 토요일 저녁은 촛불을 켜놓

고 포크와 나이프와 냅킨을 식탁에 미리 정리해, 자신이 집어

가는 다른 날 저녁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또 저녁식사가 

｜     장순근 박사의 극지 이야기 북극 다산과학기지 극야 체험     ｜     글 사진 장순근 극지연구소 명예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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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 베이 사람들의 
현명한 겨울나기



끝나면 파티도 해, 춤도 추었다. 부근에 있는 은신처는 일종의 

별장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2일이나 3일을 이용할 수 있었

다. 은신처는 옛날 사냥꾼들이 지은 나무집을 말한다. 음식은 

식당에서 가져가고 스키나 스키두로 가서 눈을 녹여 물을 만

들고 연료는 나무를 쓴다. 당구대가 있는 도서실은 책을 읽기

보다는 책을 보관하는 곳이라 생각되었다. 각각 1천 개가 넘는 

CD와 비디오 테이프도 있어 기록만 하고 가져가면 된다. 

니알슨과 롱여빈이 107km에 비행시간이 20분 정도로 아주 

가깝지만, 비행기 요금은 왕복 5,200크로네, 곧 우리 돈 100

만 원 정도로 싸지 않았다(2012년 1월 1크로네는 200원 정도

였다). 노르웨이회사 직원이라고 비행기 요금 할인제도는 없

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도 그들은 시간만 있으면 롱여빈이나 

노르웨이 본토로 며칠씩 휴가를 떠났다. 날씨가 나빠 비행기

가 들어오지 못하면, 헬리콥터로도 니알슨으로 들어오거나 떠

났다.   

다채로운 실내외 활동으로 극야 극복해야

기지에 머문 동안 잠은 기지에서 잤고 식사는 규정대로 식당

에서 먹었다. 음식은 여러 가지의 빵과 치즈와 요구르트와 과

자, 연어를 비롯한 생선, 양파와 당근과 브로꼴리와 양배추를 

비롯한 채소들, 여러 가지 후식에 음료에 통조림이 있어 풍족

했다. 다만 적게 움직여 먹는 양이 많지 않았다.

다산기지에 머물렀을 때가 동지가 지난 한 참 뒤인지라, 구

름만 끼지 않는다면 한낮은 박명으로 크게 어둡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나 구름 때문에 박명을 제대로 느끼기는 쉽지 않았

다. 다만 다산기지를 떠나는 날인 2월 13일은 날씨가 새벽부터 

아주 맑아, 사위는 아주 밝았다. 실제 태양이 2월 17일 돌아오

므로 그 때는 시민박명이었다. 

2월은 월평균 기온이 위에서 말한 대로 연중 가장 낮지만, 

올 2월은 기온이 아주 높아 며칠이나 비가 왔다. 그 곳을 잘 아

는 사람의 말로는 올 2월은 예년 5월과 같은 기온이라고 한다. 

1월도 기온이 예년보다 아주 예외로 높았다. 한편 현란한 오로

라는 한 번 있었지만 자느라 보지 못해 안타까웠다. 대신 덜 현

란한 오로라는 한 번 볼 기회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노르웨이 사람의 말로는 오슬로에서도 어두울 때 출근했다

가 어두울 때 퇴근할 정도로 그들은 어두움과 친하다면 친하

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극야를 극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 

사는 대로 산다고 생각되었다. 또 회사의 직원들은 50년 가까

운 연륜을 통해 나름대로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식이 몸

에 배어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재미있고 건

설적인 일들을 하면서 겨울을 겨울이라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살았다. 

따라서 장보고기지의 극야 95일이 대단한 게 아니어서, 월

동대원들이 다채로운 실외와 실내의 활동을 통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겨울에는 기온이 아주 낮겠지

만 그렇게 어둡지 않다면 기지 부근을 산책하는 것이 좋은 실

외활동이 될 것이다. 실내 활동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

면, 겨울을 무료하지 않고 아주 좋게 보낼 훌륭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륙기지는 여름 외에는 배고 비행기이

고 헬리콥터고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좋은 사람들을 대원과 대장으로 뽑고, 교육을 포함하여 준

비를 아주 잘 한 다음, 월동대는 월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

저 장보고기지의 설계도를 보면 주요한 시설들은 가운데 4층 

건물에 모여 있다. 그러므로 기지를 지을 때, 방화에 관심을 갖

고 짓겠지만, 기지에서도 화재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 나아가 

급성충수염을 포함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모두 예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위급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무시해도 좋

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2012 봄
 + 여

름

1 겨울에는 토요일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촛불을 켜고 포도주 잔과 식기와 냅킨을 배열해 파티 기분을 낸다. 2 남자와 여자가 섞여 뜨개질을 한다. 사진은 여자가 남자가 뜰 옷
을 위하여 남자의 등 길이를 재는 모습. 3 필드하키를 약하게 만든 것 같은 반디를 하는 사람들. 동양인과 여자와 나이든 사람이 함께 즐긴다.

1 2 3



“우와! 진짜 눈보라가 몰아쳐요.” “아기 북극곰이 쓰러졌어요. 너무 불쌍

해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여수엑스포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

한 전시관들이 건립돼 있다. 이중 극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기후환경

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밖에도 주제관, 해양베스트관, 원양어선체험관 등에

서 극지와 관련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알려주는 생생한 극지 체험장

기후환경관은 남극의 블리자드와 북극 빙하를 체험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

한 인류가 당면한 기후 변화 문제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첫 번째 관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귀여운 영상으로 보여준다. 우리 지

구가 이산화탄소로 아프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지구가 병이 들고, 우리 삶도 

힘들어진다는 영상이다.

두 번째 관은 남극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블리자드/북극빙하체험실이

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원형의 얼음터널은 관람객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

는다. 실내온도가 영하 10°C 이하, 여름철 낮 평균온도가 27°C 정도임을 보면 

기온차가 무려 37°C나 난다. 말 그대로 남북극에 온 듯한 느낌이다. 한여름 태

양빛 아래서 지친 몸을 식히기에 더할 나위 없다. 터널을 통과하면 빙하기둥, 

이글루, 얼음 모형이 있는 북극빙하체험실이 나온다.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을 때 벽면의 하얀 빙하 위에 아기 북극곰의 짧은 영상이 나왔다가 

사라진다.

다음 장소는 360도 스크린을 갖춘 메인 영상실. 180도씩 양쪽으로 영상이 

펼쳐지는데, 북극빙하체험실에서 바라본 바로 그 북극곰이 등장한다. ‘인류는 

해마다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로인

해 북극곰들이 살 곳을 잃고 식량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

다. 힘들어하는 아기곰의 상태에 따라 바닥과 천장에 설치된 빙하 모양의 조명

이 파랑, 빨강, 초록색으로 변한다.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면 북

극곰을 살릴 수 있다는, 환경을 보호해서 아기 북극곰을 살리자는 내용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인류문명, 지구멸망의 위기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해양환경보존의 실천 메시지를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여수엑스포 기후환경관을 방문해 ‘최고의 전시관’이라고 극찬을 

했던 곳이다.

｜     EXPO 엑스포 속의 극지     ｜     에디터 강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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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블리자드, 북극 빙하, 원양어선 항해까지…       

1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초대형 LED 스크린 속에 살아있는 
바다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 기후환경관 블리자
드/북극빙하체험실. 얼음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영하 10도 이
하로 떨어지는 남극의 눈보라를 체험할 수 있다. 기후를 직접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전시관
이다. 3 기후환경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지구온난화로 고
통스러워하는 지구를 만날 수 있다.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아
프게 되고, 결국 병이 든다는 이야기다. 4 빙하기둥, 이글루, 
얼음 모형이 있는 북극빙하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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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워진 해상전시관인 주제관은 박람회장 앞바다에 2

층 규모로 들어서 있다. 육지에서 보면 갯지렁이 모습이지만 바다에서 보면 갯

바위에 촘촘히 붙어 있는 따개비 형상으로 바다의 아름다움을 건축적으로 보

여준다. 해수면과 맞닿은 선을 통해 남해안의 멋과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주

제관은 여수 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손꼽힌다.

주제관의 주제는 ‘바다와 인류의 공존’이다. 바다와 연안의 가치를 높이고, 

‘2050년 인류와 해양의 공존’ 이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류에게 

가까이 있지만 정작 저 먼 우주보다도 잘 모를 수 있는 바다의 신비와 가치를 

알려, 바다와의 상생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전시 구성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살아있는 바다’의 장이다. 천리안 위성에

서 본 아름다운 바다와 남극 세종과학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모습과 사

람들의 탐사 및 연구활동을 볼 수 있다. 바다의 가치, 위협받는 바다, 바다와 인

류의 상생, 사라져가는 해양생명 문제도 보여주고 대책을 모색한다. 운이 좋으

면 오후 두세 시경 로비에서 세종과학기지와의 화상통화도 체험해볼 수 있다.

해양 첨단기술 전시에서 4D 원양어업체험까지 가능

주제관 2층에 위치한 해양베스트관에서는 세계 해양·연안 분야의 최고 과학

기술·정책·노하우 등 총 13개 우수 사례를 볼 수 있다. 전 세계 해양관측 시

스템 및 실제 해양관측 장비 소개와 해양산업기술, 해양생물, 해양보존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미지의 바다 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

은 심해 열수분출공 ‘디오라마’는 해양베스트관의 주요 볼거리 가운데 하나

다. 특히 유인잠수정으로는 세계 최초로 심해 6천500m 탐사에 성공한 ‘신카

이 6500’의 내부구조를 들여다보며 심해연구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희귀 시료와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한 모형과 실물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

끼게 한다.

원양어업체험장은 남태평양 먼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과정이 4D 시뮬레이

션을 통해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퀴즈를 맞추면 조타실의 키를 직접 조종하며 

거대한 풍랑을 헤쳐가는 행운도 잡는다. 또한 하선을 하게 되면 한기가 느껴

지는 냉동어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 냉동어창을 축소 제작을 한 것으로 1

미터 크기의 참치가 잔뜩 쌓인 모습과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다. 여수엑스포에서 극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더욱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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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극지 체험’

1 기후환경관 메인 영상실. 북극이 녹고 그로 인해 터전을 잃
은 북극곰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지구온
난화로 인해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2 주제관 로비에 펼쳐진 영상. 세종과학기지대원들의 활동상
을 얼핏 엿볼 수 있다. 2~3시 경에는 화상통화도 이뤄진다. 
3 주제관 2층 해양베스트관에 전시된 아라온호. 4 원양어업
체험관에서 한 어린이가 원양어선 운항 체험을 하고 있다.

1

2

3

4



오로라는 처음에 “북쪽의 빛 the northern 

lights”으로도 불리어졌는데, 이는 초기

에 오로라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남극에서는 당연히 발견된 적이 없었

고 항상 북극지역에서만 발견되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1621년에 로마

의 “새벽의 여신”인 “오로라”라는 이름

으로 불리게 되었다. 물론 오로라는 북

극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극지역에

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필자가 연구

하고 있는 우주과학 분야에서 오로라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물리적 현상으

로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우주기상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오로라에 관한 기본적

인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도별로 다른 오로라의 색깔

태양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되면서 막

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는 핵융합 반응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에너지

의 일부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빛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지

구에 도달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 즉 양성

자와 전자들이 태양 표면에서 생성된 

자기장과 함께 태양풍을 형성하여 태양

계 전체로 퍼지게 된다. 이 태양풍이 지

구 자기장을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 하

고, 이 과정에서 지구 자기권내의 자기

장에 축적된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지구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북

극 주변의 고층대기에서는 이러한 과정

에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나 양성자들이 

지구 자기장의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 

고층대기로 들어와 대기 중 질소나 산

소 원자들과 충돌하여 에너지를 전달하

고 이 에너지가 다시 빛의 형태로 나오

는데, 이것이 우리가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이다.

오로라는 지상에서 약 80~500km 정

도의 아주 높은 고도에서 주로 나타나

며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녹색 오로라는 

비교적 낮은 고도에 있는 산소 원자에서 

나오며, 비교적 높은 고도에 있는 산소

나 질소 원자에서는 적색 오로라도 나타

날 수 있다(그림 참조). 그러면 오로라의 

색깔이 고도별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산소 원자에서 나오는 오

로라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산소 원자

내의 전자들은 물리적 특성상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상태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자들은 보통 때는 

가장 안정적이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단계인 “바닥상태”에 있게 

되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단계인 “들뜬상태”

로 올라갈 수 있다. 자기권에서 큰 에너

지를 가지고 극지 고층대기로 들어온 

전자들이 고층대기 중 산소 원자와 충

돌하는 과정에서 이 산소 원자내의 전

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바닥상태에

서 들뜬상태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상태로 올라간 전자들은 곧 

다시 바닥상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때 들뜬상태와 바닥상태 사이의 차이만

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소 원자내의 

전자들이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올

라갔을 때 머무는 시간이 각 단계의 에

너지 상태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녹색 파장에 해당되는 에

너지를 갖는 들뜬상태에는 1초도 채 머

물지 못하고 바닥상태로 떨어지게 되지

만, 적색 파장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들

뜬상태에는 약 2분 정도나 머문 후에 바

닥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산소 원자내

의 전자들이 각각의 들뜬상태마다 다른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오로라

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산소 원자내의 

｜     과학상식 오로라(Aurora)     ｜     글 지건화 극지연구소 남극 세종과학기지 선임연구원     ｜

미
래
를
 여
는
 극
지
인

지구를 감싸 안은 새벽의 여신

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촬영된 오로라의 다양한 모
습. (출처 : www.wikipedia.com)
아래 2003년 1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미국 NASA 우주인 Donal R. Pettit에 
의해 촬영된 우주에서 본 오로라. (출처 : 미국 NASA 
홈페이지)



전자들이 외부의 도움으로 바닥상태에

서 들뜬상태로 올라간 후에 빛을 방출

하면서 다시 바닥상태로 떨어지는 과정

은 외부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는 현상으로, 만일 이 자발적인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산소원자가 주변 원자나 

분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면 빛을 내는 자발적인 과정 대신에 

주변 입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열을 전

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잃게 된다. 

즉 이때는 빛을 방출하는 과정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이다.

고층대기의 밀도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산

소원자가 주변 입자들과 충돌할 확률도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적색 파장에 해

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들뜬상태에 약 2

분 정도 머물고 있는 전자들이 대기 밀

도가 높고 낮은 고도에서는 빛을 내는 

자발적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주변 입

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에너지를 잃고 

바닥상태로 떨어지게 되어 적색 오로

라는 낮은 고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고, 대신 낮은 대기 밀도

로 인해 주변 입자들과의 충돌 확률이 

낮은 높은 고도의 고층대기에서만 적색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러면 오로라는 언제, 어디에서, 얼

마나 자주 나타날까? 태양으로부터 나

오는 태양풍이 항상 지구 자기장과 만

나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극

지 고층대기 어딘가에는 항상 오로라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그러나 태양 폭발

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는 평상시보

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갖는 태양풍이 지

구에 도달하고, 따라서 많은 에너지가 

지구 고층대기에 전달되어 강하고 밝은 

오로라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즉 오로라는 태양폭발과 

같은 우주기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맨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

능한 유일한 물리적 현상인 것이다.

우주 환경과 깊은 관련 있는 자연현상

아래 그림은 NASA의 위성에서 촬영

한 오로라의 이미지인데, 남극 지역에

서 광범위하게 오로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로라가 나타나는 지역은 

자극을 중심으로 밤에 더 넓은 지역에

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낮에도 오로라가

가 나타난다. 여기서 자극이란 지구 자

기장이 지구 표면과 수직으로 들어오고

(북극) 나가는(남극) 지역에 위치하는데, 

북극점이나 남극점과는 20~2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매년 그 위치가 조

금씩 변하고 있다. 이 자극을 중심으로 

원형 띠 모양의 지역에서 오로라가 나

타나는데 그 중심이 자정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있으며 밤에 좀 더 넓은 지역

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태양풍이 지

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물리

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양폭발과 같은 우

주기상 현상이 일어날 때 오로라가 나

타나는 원형 띠가 더 크고 넓게 확장된

다. 물론 이런 태양폭발 현상은 불규칙

적으로 나타나는 우주기상 현상으로 오

로라 현상의 증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지구 고층대기

에 미친다. 즉 극지 고층대기의 플라즈

마 밀도를 증가시키고, 또한 극지 고층

대기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 지구적

인 고층대기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이

는 지구 전역에 걸쳐서 고층대기의 밀

도나 바람, 플라즈마 밀도 등을 변화시

켜 인공위성 궤도나 위성통신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전

자기적인 현상을 동반하고,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고층대기로 대량 유입되

어 인공위성의 전자장비나 운영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 눈에는 마냥 신비스럽고 아름답

게만 보이는 오로라는 그 이면에 이처

럼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지구를 둘러

싼 우주 환경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

는 자연현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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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NASA IMAGE 위성에서 촬영된 오로
라. 남극 대륙 윗부분에 자남극(Magnetic Southern 
Pole)이 있고, 그 주위에 원형으로 오로라 띠가 밤 쪽
으로 치우쳐져서 형성되어 있다.(출처: 미국 NASA 홈
페이지)



지구가 더워진다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지

구가 더워져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뉴스는 누구나 한 

번 쯤은 듣거나 보았을 것이다. 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여름에

는 배가 지나갈 수 있고 바다수면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마

찬가지이다.

애초 19세기 말 유럽에서 연료로 방대한 양의 석탄이 태워

져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본 스웨덴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

스(1859-1927)는 온실효과의 중요성을 간파해, “우리는 우리

의 탄광을 태워서 공기 중으로 날려 버리고 있다”라고 불길하

게 예언했다(그는 전리(電離)작용에 관한 연구로 1903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온실유리는 태양빛은 통과하지만 온실 안

에서 바깥으로는 에너지가 나가지 못해, 온실이 따뜻하며 이

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이산화탄소는 메탄가스와 염

화불화탄소(CFC)와 함께 지구를 데우는 중요한 성분의 하나

이다.

20세기 들어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자동차와 

비행기가 보급되어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를 쓰면서 이산

화탄소는 대기 중에 모이기 시작했다. 1930년대부터 자동차 

냉매(冷媒)로 쓰이기 시작한 염화불화탄소도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온실효과는 엄청나게 커 문제가 되었

다. 그 외에도 산화질소도 온실효과가 아주 크다. 국제사회는 

다행스럽게 1980년대 중반부터 염화불화탄소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구가 더워지면서 1970년대 말 예언한 대로, 남극의 

빙하가 녹으리라는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아, 이제는 크고 작

은 빙하가 후퇴하고 빙붕(氷棚)이 갈라진다. 빙붕이란 남극대

륙에서 흘러내린 얼음이 바다를 덮는 두꺼운 얼음판을 말한

다. 이런 현상은 남극반도 일대와 마리 버드 랜드의 동쪽 끝에

서 유난히 심하다. 우리나라의 남극 세종기지도 연평균기온이 

10년에 0.6℃씩 올라가며 기지 북동쪽에 있는 빙벽이 후퇴해 

앞바다가 넓어진다.

지구온난화는 극지방뿐 아니고 지구의 바다 전체에 영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해수가 따뜻해져 팽창하고 얼음이 녹으면

서 해수면도 연 수 밀리미터씩 높아져, 태평양과 인도양의 낮

은 환초들은 물에 잠긴다.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 21세기가 가

기 전에 바다가 1m 가까이 높아진다는 예측도 있다. 강 하구

는 물에 잠길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들어 바닷물이 산성으로 변해 산호는 사라지고 산호초에 

서식하던 생물들도 없어진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닷물도 따뜻해져 우리바다에서 명태

가 사라진지는 오래 되었다. 대신 따뜻한 물에서 사는 오징어

가 올라오며 김양식장도 북쪽으로 올라간다. 나아가 보라문

어, 흑새치, 참다랑어 같은 아열대성고기가 우리바다에 나타

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서식하는 커다란 해파리가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 피해를 입힌다.

육지도 마찬가지여서 기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열파(熱波)나 혹한이나 홍수나 태풍이 일어난다. 말라리아모

기도 북쪽으로 높은 지대로 전파되며 질병의 발생양상도 달

라진다.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수확량도 줄어들며 농업용수도 

부족해질 것이다. 산불도 잘 일어나고 높은 산의 빙하가 녹아 

하류지방은 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연료를 쓰지 않을 수는 없어,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는, 바

람이나 태양열이나 조력 같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려고 각국

은 필사의 노력을 경주한다(그러나 당분간은 원자력이 에너

지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중단할 수는 없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가두는 방안을 연구한다. 인류는 지능이 높은 것이 특징인 바, 

쉽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잘 제어하고 대책을 마련하리라 

믿는다.

｜     과학상식 지구온난화     ｜     글 장순근 극지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사진제공 극지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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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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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는 지구 기후변화의 열쇠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다. 극지

연구 대국민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이곳 

홈페이지(www.kosap.or.kr)와 블로그(kosap.tistory.com)

에 들어가면 생생한 극지 현장을 엿볼 수 있다. 극지라는 극한

의 무대에서 사명감을 다하는 극지인들의 꿈과 도전이 펼쳐진

다. 바로 세상 끝 이야기다. 방문자들의 문의사항과 댓글을 통

해 극지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살펴본다.

｜     세상 끝 이야기 한국극지연구진흥회 홈페이지·블로그 댓글 모음     ｜     에디터 강윤성     ｜

이곳에 오면 
극지가 보인다

댓글 모음

한이

↳ 사진 너무 멋있고요. 실감나네요.

초코유키

↳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기지에서 극지연구원으로 일

하고 싶은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라온 

호 관련 기사를 본 후 극지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제 

진로도 극지 관련 분야로 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나다

↳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은 남극의 외로운 세

종기지를 방문한 한국인 UN 수장…. 여기 와서 봅니다.

동암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첫 선장님이 되신 게 얼마나 자랑스

러운지 멀리서 박수를 보냅니다.

과학고지망생

↳  세종기지에 월동대원으로 가신 연구원분들 중 여성연구

원은 전미사 연구님이 처음이신가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

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습계획서에 롤모델로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샤랄라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서 열심히 연구하

시는 연구대원들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세요. 그리고 

아라온호의 생생한 항해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라온호에 

장착된 여러 첨단 장비를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Lizzy

↳  남극 결혼식, 꿈만 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있다니 정말 멋지네요!

바퀴철학

↳  멋집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라곤 지의류밖에 없는 남

극이니만큼 지의류의 종류가 엄청 많군요.

안윤미

↳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님들과 화상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남극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남극에 우리나라 

과학지기가 있다는 것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폴라랜드
(WWW.KOSAP.OR.KR) 

극지! 세상 끝 이야기
(KOSAP.TISTORY.COM) 

▶ 바로 접속하기



‘제18차 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성황리에 개최
극지연구소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 서귀포칼호텔에서 

국내·외 극지과학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협력 강화,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제18차 국제과학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s)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등 19개국  230여명 

(외국인 80여명, 국내 15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극지연구협력 연구의 이정표(Milestones in 

Polar Research Collaboration)’라는 주제로 4개의 기조강연과 

대기·지구과학·극지해양·남북극 고기후 및 고해양·빙하 등 6

개 세션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현상 및 미

래예측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기조 강연은 해외 저명한 극지과학자인 James Overland(미국

해양대기청, NOAA)의 ‘북극 기후변화, 새로운 변화인가?(Arctic 

Climate Change : A New Normal?)’, Leonid Polyak (Byrd 

Polar Research Center)의 ‘기후변화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북극해 태평양지역의 고(古)해양연구의 방향(Paleoceanographic 

Research Perspectives for the Pacific Sector of the Arctic)’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극의 대기-기후 간 상호 연계성, 남·북극해 해양시스

템, 남북극해 메탄 거동 연구, 극지해양 퇴적물을 통한 고기후 복원 

등 총 120여 편의 관련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 전후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연구사업인 남극기

후변화 연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한 서남극 해양 공동연

구, 2012년  아라온호의 북극해 고기후 탐사연구, 캐나다 북극해역 

공동연구 등의 국제공동연구 워크샵이 다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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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극지연구소는 4월 16일 연구소 내 국제회의장에서 기초기술연구

회 김건 이사장,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극 원장, 한국극지연구위원회 

박병권 이사장,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윤석순 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 

및 연구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북극의 환경 및 기후연구를 위하여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드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북극다산과학

기지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북극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다산과학

기지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북극대기 관측, 북극진동 연구, 저온 

적응 생물 연구, 북극권 동토층의 환경변화 연구, 북극조류의 다양

성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매년 

‘Pole to Pole Korea 북극연구체험단’ 사업을 운영하여 청소년들

에게 북극 현장 조사 및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EU의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업인 ‘북극 스발바

드를 거점으로 한 국제공동관측 연구사업(SIOS)’수행을 통하여 기

후변화에 대한 국제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북극연

구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북극과학최고회의(ASSW)’를 우

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충은 물론 우리나라

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극지연구소 개소 8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개최되

었으며, 다산기지 유공자 포상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의 기지 운

영 성과 및 북극 연구 성과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제24차 월동연구대 해단식 개최
극지연구소는 2월 9일, 연구소 내 세미나실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제24차 월동연구대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해단식에서 이홍금 극지연구소장은 “지난 1년간의 월동 생활

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는 향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극지과학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며, 월동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돌아온 대원들에게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제24차 월동연구대는 대장 신형철 박사를 비롯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기지운영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극한 환경 속에서도 본 차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쇄빙

연구선 「아라온」의 성공적인 첫 세종기지 물품 보급이 이루어졌으

며, 주요 일간지의 기획기사 연재,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의 각종 

언론 활동과 과학관, 전국순회 극지전시회 등에서의 홍보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극지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제2회 전재규 젊은과학자상 수상자 선발
극지연구소는 제2회 전재규 젊은과학자상을 시행하여 우수상 수

상자로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김정한 연수연구원을 선정하

였다.

전재규 젊은과학자상은 2003년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7차 월동

연구대원으로 근무 중, 조난사고로 실종된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한 해상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故 전재규 대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극지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정한 연수연구원은 유성 소멸 시간의 계절적 

변화 특성 및 유성 소멸시간을 이용한 중간권 상부 온도추정 결과

와 관련한 SCI 논문 2편과 대기 중량파 특성에 대한 비SCE 논문

의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국제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저층대기와 고층대기의 온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두 대기층의 상호 작용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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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건설예정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의 고층대기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홍금 소장은 “전재규 젊은과학자상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정신

을 되새기고, 극지연구에 몸담고 있는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의 사기

를 북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Pole to Pole Korea 북극연구체험단 모집
극지연구소는 국립

과천과학관, 국립

중앙과학관과 함께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북극에서 지

구환경 변화를 직접 

체험할 ‘2012 Pole 

to Pole Korea 북

극연구체험단’을 모

집하였다.

극지연구소 주관으

로 2005년부터 매

년 운영하고 있는 

북극연구체험단 프로그램은 극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

이고 과학체험 교육을 통한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마련되

었다. 

이번 체험단 모집은 지난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원서 심사를 통하여 1차 선발된 청소년은 6월 24일에 ‘도전! 북

극탐험 골든벨’, 체험활동 계획 등에 대한 면접을 거쳐 총 8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학생은 안우혁(외삼중 1), 김현진(성신여중 3), 김채원(성복

중 3), 신홍철(한영중 2), 윤한나(대전과학고 1), 한영수(북일고 1), 

김남욱(하남고 2), 김준우(고양외국어고 3) 등 8명이다. 또한, 한국

극지연구진흥회에서 실시한 ‘제2회 전국학생극지논술공모전’의 

대상 수상자인 서명지(선일여고 3) 학생도 체험단 활동을 함께 참

여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험단은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8박 9일간 다산과학

기지 및 주변지역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북극 빙하 탐사, 외국기지 

방문, 생물 및 자원 조사, 북극 시료 전처리 실험과정 참여, 북극 박

물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북극해 해저온실가스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극지연구소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 연구(K-PORT)’사업과 관련하여 캐나다, 미국 연구팀과 함께 

캐나다 북극해인 보퍼트해에서 전 지구 환경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대형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8년 유엔환경기구(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는 북극의 메탄가스 방출이 지구온난화를 급속히 증폭

시키는 ‘온난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온

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 감소가 증가하면서 해저지층으로부터 얼마

나 많은 양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지 아직 정량화하

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

한 온난화 유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규명하

기 위한 과학적인 해저시추연구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한국-캐나다-미국 국제공동연구팀은 보포트해 해

저면 퇴적층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팀은 보포트해에서 10여개의 

해저심부시추를 포함하여 야심찬 대형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우선 2013년 8월 보포트해의 해저심부시추지역 선정을 위해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한 국제공동연구탐사가 이

루어질 예정이다. 이미 국제해양시추프로그램(IODP : Interrated 

Ocean Drillingv Program)에 예비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 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될 계획서에 대해서 캐나다정부와 

IODP의 시추 승인이 이루어지면, 빠르면 2015년에 캐나다 북극해

에서 시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의 한국측 책임자인 진영근 박사는 “이번 프

로그램은 우리나라 국적 연구선이 북극해 국가의 배타적 해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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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수행하는 연구탐사활동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북극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극지연구소 장순근 박사 인천 고잔고와 교육기부 협약
인천고잔고등학교(교장 김기룡)는 한국해양연구소 부설 극지연구

소 장순근 박사와 교육기부 협약을 지난 5월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시로 과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

육기부 활동에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과의 교육기부 협약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기부에 동참한 

장순근 박사는 원생동물인 유공충 연구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4차례의 남극탐사를 비롯해 현재 극지의 지질관

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인천 고잔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전문직종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와 활발한 접촉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교육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

이다.

남극 태고의 호수 보스토크호 시추 성공
인류 최후의 대륙 남극 빙하 3700여m 아래 감춰져 있던 태고 신

비의 호수 보스토크호가 마침내 그 존재를 드러냈다. 지난 2월 7일

(현지시간) BBC는 러시아 남북극연구소(AARI)가 마침내 보스토크 

호수 표면까지의 굴착 작업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남극 두터운 얼음층에 아래 잠들어있던 보스토크호는 온타리오호 

크기의 담수호로 1970년대 영국 과학자들이 지하에서 기이한 레

이더 신호를 포착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보스토크호의 시추 소식이 알려지자 과학자들은 수천만 년 동안 

지구 환경과 단절됐던 보스토크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 발

견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수천만 년

에 걸친 지구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분석

이다.

1970년대부터 소련에 의해 시작된 보스토크호 시추작업은 30여년

의 세월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6년 러시아는 호수의 이름을 

‘보스토크’라 명명하고 본격적인 탐사작업에 착수했지만 1998년 

호수 표면까지 130m를 남겨 둔 지점에서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학

자들의 우려로 작업을 중단바 있다. 이후 2004년에 덴마크 학자들

이 실험을 통해 이 기술이 거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

증하면서 2006년 비로소 작업이 재개됐다.

박기홍 교수팀 
북극서 지구온난화 원인 연구 수행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선우중호) 환경공학과 박기홍 교수연

구팀이 북극 현지에서 세계 최초로 지구 온난화 주범중 하나인 에

어로졸(aeroso·기체 중에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실시간 모

니터링 연구를 수행했다.

박 교수팀은 북극에어로졸 측정 및 기후변화 영향 파악을 위해 직

접 개발한 실시간 에어로졸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북극 다산과학기

지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극기지에서 에어로졸의 흡습성과 

휘발성 실시간 관측은 세계 최초로 이뤄져 현지 북극 과학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실시간 에어로졸 화학적 성분자료만으로는 에어로졸의 기원 및 

기후변화 영향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이번 실시간 측정은 

북극에어로졸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됐다. 

GIST 에어로졸공학모니터링연구실(국가지정연구실-NLRL)과 한

국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세계 최초 냉장 화장품 ‘프로스틴’ 개발 성공
LG생활건강이 최초의 냉장 화장품 ‘프로스틴(FROSTINE)’을 지

난 4월 출시했다. 유해

성분 0%의 무방부제 화

장품으로 독자적인 저온 

요법으로 극지생물의 효

능을 피부에 그대로 전

달하는 효능을 갖췄다. 

프로스틴은 ‘서리가 내

릴 정도의 차가움’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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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어 ‘프로스트

(frost)’를 변형시킨 

단어로 최초의 아이

스메틱(ICEMETIC), 

즉 냉장화장품을 의

미한다. 

LG생활건강은 지난

해 4월 극지연구소

와 화장품 신소재 개

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극지 생물

에 관한 연구를 본격

화 하는 가운데 극지성분인 ‘라말린’에 주목하게 됐다.

남극의 식물들은 해발 2500m, 영하 100℃에 이르는 불모의 환경

에서 생장 속도가 아주 느려서 100년에 1㎝만 크는 것으로 유명하

다.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싹을 틔우며 서식하는 지의류 ‘라말리

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가 바위에 붙어 강한 자

외선을 직접 받기 때문에 스스로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

산화 물질을 생성해 내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이 항산화 덩어

리인 ‘라말린’이 최초로 화장품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극지연구소

가 ‘라말린’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LG생활건강 아이스메

틱 연구팀의 연구로 냉장 화장품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2011 남극연구체험단 
‘노마딕 리포트 2012’전시회 개최

극지연구소에서 운

영하고 있는 “2011 

Pole to Pole Korea 

남극연구체험단 프

로그램”의 예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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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1 남극연구체험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마딕 예술가 레

지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시기획자 김용민, 사진작가 광모, 

김승영, 영상작가 김주연, 설치미술가 박홍순, 조광희 등 예술가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및 주변지역에서 과학과 환경, 생태를 주제로 

창작활동을 펼쳤다. 

스페인어로 ‘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번 <Salida>전에는 낯

선 시공간인 극지에 대한 새롭고 차별화된 관점을 담아 남극 현지 

일상을 기록한 글과 드로잉, 빙하, 지의류 등의 사진과 영상, 설치 

등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졌으며, 1부에서는 몽골과 남극, 

2부에서는 중국과 이란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참가자들의 결과

물이 선보였다.

개소 10주년 기념 북극다산과학기지 방문
북극 방문단이 지난 5월 6~12일 다산과학기지를 방문, 우리나

라 북극연구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돌아왔다. 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방문단은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 이홍금 극지연구소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병현 주 노르웨이 대사는 현지에서 합류

했다.

방문단은 5월 8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섬의 니

알슨 과학기지촌에 도착, 북극과학기지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

플린기지 등을 둘러봤으며, 9일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를 방문

하여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순 극지연구진흥회장은 “노르웨이의 극지정책을 현지에서 살

펴보니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북극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2012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회장 윤석순) 2012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6일(목) 11시 서울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사와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조기상 전 정무장관, 김

정남 박경석 전 국회의원, 박원탁 국회의원, 오세경 해양소년단연

맹 사무총장, 정풍송 작곡가 등과 극지연구진흥회 이사 및 회원들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순 회장은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고갈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

로 대두되고, 남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극지에 대한 

영유권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극

지연구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 없이는 이끌

어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운영상황 및 성과보고, 2011년도 사업실

적 및 결산서,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에 대한 의

결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극지연구진흥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4월 25일 오전 11시

에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정관개정안 등 여러 안건들

을 의결했다.

2012 극지논술공모전 개최… 대상은 북극 체험 제공
제3회 극지논술공모전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다. 응모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한국극지연

구진흥회가 주최하고 (주)동아사이언스가 주관하며, 하나은행에서 

후원하는 이번 극지논술공모전에는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대주제와 3개의 소주제(①인류미래와 극지연구, ②용감한 극

지연구대원, ③남극장보고기지 건설의 꿈)가 제시됐다. 제시된 주

제의 범위 내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시상식은 10월중 1, 2차 심사를 거쳐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

상(중고등부 통합 1명)에게는 극지연구소장상과 북극 다산기

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2011년 논술공모전에는 1,321편

이 응모, 서명지 양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응모는 대회 홈페

이지(mini.itamtam.co.kr/polar)에서 받는다. 문의 02-3148-

0764/0879

한국극지연구진흥회 홈페이지&블로그 새단장
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극지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새단장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마이피플 등을 신설하는 등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www.kosap.or.kr)와 블로그

(kosap.tistory.com)는 생생한 극지현장과 극지연구에 관한 풍부

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극지의 자연, 극지탐험, 극지백과, 폴라갤러

리 등의 기본 메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와 극지인의 

활동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여는 극지인(웹진)’, ‘극지연구대원에

게 보내는 위문편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북극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웹툰 시리즈도 연재중이다. 특히 

최근 구축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www.facebook.

com/kosap.kr)을 통해서도 극지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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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글 장순근 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     ｜

Q. 극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나요? 남극과 북극 이외에도 극이 있나요? 

극지란 끝을 말하면 보통 북극과 남극을 말하지만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넣는 수도 있습니다. 북위 66.5도는 북극권으로 이보다 북

쪽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낮이거나 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인정하는 북극은 연중 가장 더운 7월의 평균기온이 10도보다 낮은 

곳으로 대략 북위 70도의 북쪽입니다. 그러나 베링해는 기온이 낮아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위 66.5도의 남쪽이 남극권이

지만 남극조약에서는 남위 60도 남쪽을 남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정한 남극이고 대자연은 다릅니다. 곧 남쪽의 찬 

바닷물이 북쪽의 덜 찬 바닷물과 만나서 가라앉는 남극수렴선의 남쪽이 남극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극수렴선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남위 48도에서 62도를 오르내립니다. 남극수렴선의 폭은 40킬로미터 정도로 이 선을 경계로 바다와 날씨가 갑자기 변합니다.  

북극의  중심은  북위 90도인 북극점이고  남극의 중심은 남위 90도인 남극점이며 남극점과 북극점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남극점의 경우, 지리남극점, 지자기남극점, 자남극점, 도달불능남극점이 있습니다. 지리남극점은 남위 90도로 지구자전축이 남반구지

면과 만나는 점입니다. 여기에 미국 아문센-스콧기지가 있습니다. 지자기남극점은 지구내부에  막대자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막대

자석을 연장한 축이 남반구에서 만나는 점으로 대략 남위 78도 30분, 동경 11도 정도로 지리남극점에서 1,248킬로미터 떨어져 있습

니다. 여기에 러시아 보스토크기지가 있습니다. 자남극점은 복각이 90도가 되는 점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금은 동남극 프랑스기지 

앞바다에 있습니다. 도달불능남극점은 남극대륙의 해안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남위 82도 08분, 동경 54도 58분 정도입니다.

Q.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현재 대략 몇 마리가 살고 있나요?

북극에만 있는 북극곰은 대략 2만-2만5천 마리가 있으며 19개 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대륙에 13무리가 있지요. 나머지

는 그린란드와 북극에 있는 섬에 있습니다. 동면을 하지 않는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 주로 해표를 잡아먹고 삽니다. 또 얼음에 가끔 있

는 구멍으로 숨을 쉬러 오는 하얀 북극고래(벨루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더워져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Q. 해빙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은 왜 쉽게 녹지 않나요?

해빙이든 빙하든 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물리적 성질이 같을 터인데,  쉽게 녹지 않는다는 말은 내용 자체가 맞는 지 의심됩

니다. 그러나 반대로 쉽게 녹는 것처럼 보일 이유는 있습니다. 곧 바다가 언 해빙은 있는 자리에 있지만, 유빙은 북쪽으로 떠가면서 아

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녹게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녹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

와 녹기 때문에 쉽게 녹는 것이지, 얼음의 성질이 달라져 쉽게 녹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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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     에디터 강윤성     ｜

극지와 관련된 퍼즐입니다. 이번 호를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자카드를 보내주신 정답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우드락과 종이로 뜯어 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 3D 

Puzzle’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자카드는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열쇠
❶ 북극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지.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드군도의 니알슨에 세운 과학기지로, 북위 78도 55분에 위치합니다. 북
극기지로서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건설되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❸ 바람이 강한 극지에서 볼 수 있는 눈 위에 생긴 물결무늬 능선. 몇 겹이나 겹쳐진 능선이 매우 날카롭게 뻗쳐있습니다. 극지를 탐사하는 탐험
대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❹ 남극 얼음 3,700m 아래에 있는 담수호. 남북극연구소 연구원들이 남극 보스토크기지 아래 얼음을 시추한 끝에 수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
다. 1998년 호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호수 표면까지 130미터를 남겨둔 지점에서 굴착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❼ 빙하시료. 일명 지구 기후변화의 타임캡슐이라 부릅니다. 시추기를 이용하여 빙하에 구멍을 뚫어 시추한 원통 모양의 얼음기둥입니다. 얼음 
속에는 눈이 내렸던 시기의 대기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의 지구환경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❾ 성층권 상층에 오존이 밀집해 있는 층을 오존층이라 합니다. 극지 등의 오존층에서 오존이 급격히 감소된 영역을 말합니다. 오존층은 자동차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이용되는 일명 프레온가스에 의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열쇠
❷ 극지연구소가 우수 극지사진 자료 확보와 직원들의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진 콘테스트. 극지 자연환경과 극지연구활동(사람) 두 
주제로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올해 제2회를 맞이했습니다.
❺ 여름철에 크게 자라서 남극해에 서식하는 수염고래·어류·오징어·해조 따위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크릴새우’, ‘남극새
우’라고 부르지만 새우가 아니라 동물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단백질 식량자원으로서 각국이 자원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❻ 지구온난화 등으로 평상시 기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도 이 현상으로 인하여 폭우와 폭
설, 한파 등이 몰아쳤습니다.
❽ 태양의 코로나가 평균보다 어둡고 차가우며, 더 낮은 밀도의 플라스마를 지니는 영역. 태양의 극소기 동안에는 태양의 극 영역에서 발견되지
만 태양의 극대기에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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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전남 영암군 이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윤 정 경북 문경시 서필규 경남 창원시
원효진 경기도 용인시 김태현 경기 군포시
이명희 전남 함평군 송주현 충북 음성군
강지우 경기 군포시 강준희 경기 김포시

<10호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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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블리자드, 북극 빙하, 신나는 극지체험도 즐겨보자!
<입장권 구매 안내>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 10,000원
▶평일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 5,000원
▶인터파크 홈페이지(www.interpark.com)
▶전화예매｜조직위원회 입장권부(1577-1763) 인터파크 고객센터(1544-1555)
▶안내전화｜1577-2012
▶박람회 운영시간 변경안내 : 평일 08:30~22:30/토·일공휴일 08:00~22:30

<야간 입장권 안내>
▶회장 내 80여개 전시시설, 야간 문화공연 이용
■ 입장요금 : 성인 10,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특별권대상자 5,000원
■ 입장시간 : 17:00~22:00
■ 판매장소 : 정문, 1문, 2문, 3문, 4문 야간권 매표장소(16:30~20:00까지)



드리는 말씀

『미래를 여는 극지인』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극지대원들이 남극과 북극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보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다른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올림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06.01~2014.05.3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 40412호

받는 사람

1 2 1 0 5 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214호

미래를 여는 극지인 독자카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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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카 드 저희 『미래를 여는 극지인』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낌없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한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2.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한국극지연구진흥회
구독문의 02)702-2206

www.Kosap.or.kr

퍼 즐 정 답

회원 가입과 정기구독 안내
우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분들은 우리회 기
관지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고 우리회의 모든 행사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납입
본회는 정부의 기부금 손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2-14557 / 재경부 공고 제 2006-60호

•납입처 : 우리은행 1005-601-024321
 외환은행 630-005066-142
•예금주 :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연락처 : (02)702-2206
•홈페이지 : www.Kosap.or.kr 

 구분     자격조건 및 연회비
 정회원     극지경험자 50,000        발전기여자 100,000
 일반회원     학생 5,000                 일반인 10,000
 특별회원     법인 10,000,000 이상    개인 1,000,000 
※회원특전 : 정기간행물 등 무료 제공.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회원 구분과 연회비 (단위 : 원)

①

③

②

④ ⑤

⑨

⑥

⑧⑦


